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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서와 의미번역은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파하드 이은 압물아지즈 앙사우드 왕의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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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문 

압둘라 이븐 압둘무흐신 투르키 
이슴람 • 이슬람기금 • 선교부 장관 
파하드 왕 꾸란 출판칭 총감독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성서에서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ᄆ(하나님의 빛과 성서가 여러분에게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무함마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 
니다. {(가장 큰 복을 받올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파하드 이븐 압들아지즈 알사우드 왕께서 하나님 
의 책을 보호하고 꾸란의 출간올 촉진하여 전세게 무슬림들에게 배포, 꾸란 
의미 해석，그 의미를 전 세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라는 지침을 내리셨 
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슴람 • 이슬람기금 • 선교와 교육옵 주관하는 부 
처는 꾸란의 의미寒- 전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비아람인 무슬림이 그 의 
미를 쉽게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나寒 대신하여 꾸란의 한마디라도 전 
해야 합니다》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춤판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 
게 최영길 박사가 빈역한 한국어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이 送•름한 작업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무슬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블 바란니디 ■. 

모든 인간이 최선올 다하여 꾸란의 의미를 번역한다 해도 신비스러운 꾸 
란의 원본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의미寒 모두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 
니다. 번역 작품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번역자가 하나님의 책을 이 
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류 모두가 수행한다 하여도 오류를 
범하게 되고 부족함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번역서에서 발견되는 이떤 형태의 오류나 빠진 부분, 첨가된 
부분을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 알려주시기를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은 다含 출간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 
다. 

























꾸 란 

1.개 요 

꾸란 학습이나 연구 또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꾸란은 다양한 일반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성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유념해 두어야 한 
다. 일반 서적과는 달리 꾸란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에 처음 접근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낯설고 이상하며, 개인의 생각과 철학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당황하고 좌절한다. 그와는 반대로 꾸란에는 이전 
에 인식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고，그가 갖고 있는 개념이 
나 착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 독자는 꾸란이 신 
앙의 원리를 다투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고 모 
든 인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교훈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그리고 받아 들이는 신앙인들 
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올 아름답고 조화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한다. 동일 주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아무 뚜렷한 이유없 
이 곧 다른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화자와 피화자가，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이 무런 예고없이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 
으나，역사서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제 문제 
들도 주제를 다룬 교과서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 
간과 우주에 관해서도 자연과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언급 
되고 있다. 이와같이 꾸란은 문화,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 
는 꾸란의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원리와 법의 규정도 사 















회학자,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도덕과 윤리 
또한 제반 문학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갈지 않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경솔한 독자가 일반서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이미 그의 머리속에 인식되어진 것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될 때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독자는 꾸란 
이 무질서 하고 주제의 연속성이 없으며，논리가 서지않는 방법으로 잡 
다한 주제들을 다투고 있는 한 서적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 상대자들은 꾸란에 이상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현대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의혹과 반대 의견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상한 
고안들올 창출해내고 있다.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거나 때로는 꾸란절 사 
이를 접속시켜 비논리적인 것들올 조작해내고，때로는 꾸란이 아무런 질 
서나 조화가 없는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유도한다. 

이러한 일은 독자가 꾸란이 하나의 유일한 성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서적들과 달리 꾸란은 다루 
어야 할 주제，그리고 성취하려 의도한 목적을 이론화 하지 않고 있다. 
문제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꾸란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서적들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의 문체나 서술 방법을 따르 
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 둘 것은 꾸란이 종교에 관한 
한권의 일반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한 독자가 일 
반 서적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꾸란에 접근할 때 꾸란의 문체나 제시방 
법에 당황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독자는 여러 곳에서 배경설명이 언급 
되지 않 고， 꾸란의 특정 구절이 계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일반 독자는 꾸란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값진 보물올 충분히 발견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독 
자들은 꾸란의 특수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꾸란의 이곳 저곳에 흩 
어져 있는 잡다한 주제들만을 발견하고서 꾸란의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그 뜻과 내용이 명백한 것 마저도 전혀 다른 엉뚱 
한 의미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의심,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독자가 구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손에 있는 그 책이 원어로 존재하는 유일한 성서 
라는 것과，그러므로 그 책의 문체가 일반 서적들과는 다를 수 밖에는 
없고，그것의 주제가 독특하여 일반서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꾸 
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서야 비로서 꾸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꾸란을 일반 서적 
으로 간주하는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되고，본서의 독특한 문체와 주제에 
익숙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독자는 꾸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란의 성질，핵심，목적，그리고 주 
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문체，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 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어떤 계시가 있 
게 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지침서 

독자는 우선적으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 
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로 간주되든 아니든 간에 독자는 먼저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제시된 신성한 지침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 
조한 후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배우고 말하며 이해하는 지혜를 부여 
하였는가 하면 부정으로부터 진리를，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는 식별력 
도 주었다. 더불어 신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물에서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권능까지 주었다. 간략하여 묘사한다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종의 자올을 주었고，지상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 
권올 주면서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하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인간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요 주권자라. 또한 우주를 관리하는 주관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을 











경배하되 그밖의 것은 절대 아니 되니라. 너희는 내 왕국안에서 결코 독 
립할 수 없으며，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 
해 일정기간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들을 지상에 보냈으니，그 이후에 
는 너희 모두가 내게로 귀의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심판하고，너희가 시험에 합격하였는지 아니면 실 
패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올바른 여정은 스스로 
나를 주권자로서 받아들이고，나만을 홀로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 
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면서 지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시험 기간에 불 
과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현세 삶의 진정한 목적은 최후의 
심판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따르 
라 다른 과정은 그릇된 것이라. 너희가 전자의 여정을 선택한다면 너희 
가 현세에서 평안하고 화평하게 살 것이요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축복 
과 기쁨을 만끽할 것이나, 후자를 선택한다면 현세에서도 나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 
갈 것이라." 

이러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지상에 
보내면서 후손들이 지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서를 보냈다. 이로 미투어 
볼 때 인간은 밝은 광명속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부여 받았다. 이 광명과 
그 법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분에게만 순종하는 이슬람이다, 
현세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가 그 법을 실천하고 동시에 후손들을 가르 
쳐 하나님의 종 무슬림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이슬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서로 다르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되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그 복음을 상실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였거나，그 복음의 내용을 
변절시켰거나，때로는 그 복음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거기에다 하 
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다른 것들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미신을 혼합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과 진리 및 정의 그리고 윤리의 본질들을 버렸거나，아니면 그것들 
을 생활규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편견과 욕망에 따라 합리화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저들로 하 
여금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하 
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한 한정된 행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 
한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죄인에 대해 즉시 심판을 아니 하신즉, 이는 
현세의 삶올 시험의 기간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전파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수락하여 준수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나 
님은 인간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신 후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 
신 후 진리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여하 
셨다.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저들올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 
해서였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으며，그분으로부터 수여 받 
은 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와 서로 다른 민족 가 
운데서 수천년 동안 수천명이 선택되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유일 
성과 내세관에 근본을 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상에서 처 
음으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쳤던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 
르쳤다. 그들 모두는 최초의 인간을 위해 제정한 도덕과 윤리의 근본 그 
리고 문화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그들 모두는 유 
일신 교인들로서 하나이며，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_ 그 임무는 모 
든 인간을 동일한 복음으로 초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들의 초청을 수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신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며, 부정한 
일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 

선지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 
러나 다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초청을 수락하려 아니했을 뿐만 아니 
라，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교파들마저도 점차 부패하여 갔으 
니 유감스러운 일이디 •.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 
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였거나 인간의 사상 
을 혼합하고 때로는 그 계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임무들을 그로 하여금 완성케하려 하신 것이 
다. 그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고 올바론 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율을 수락한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그 꾸란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이다. 

3. 핵심 주제 

위에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였다면 그것의 핵심，목직과 대상을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투고 있는 주제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 진 
정한 성공과 완전한 패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꾸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사실제시오, 올바른 길로 초대 
하는 것이다. 사실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할 때, 
그분께서 아담에게 계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아담 이 
후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것과도 갈은 것이요，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꾸란은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사실에 모 
순되는 이론들은 인간들이 창안한 것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 
과 인간，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인간이 고안한 이론들은 모두 
가 그릇된 것이요，그릇된 그 이론들에 기초를 둔 삶의 방법들 또한 잘 
못된 것이므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도 꾸란의 가르침이다. 

계시의 목적과 대상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초대하여 태만，부주의 또 
는 유혹에 의해 잃어 버렸던 복음올 다시 찾아 주는 일이다 

독자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마음속에 염두하여 둔다면 꾸란의 문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거나 주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공백이 있다 
거나 여러 다른 주제들 사이에 상호연관 관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의 목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철학， 






역사나 예술 및 그밖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은 후 
자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꾸란이 관심을 갖고 있 
는 것은 사실을 설명하여 그것에 관해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 
고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며，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당면하게 될 결과 
가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4. 배 경 

꾸란에 제시된 여러 주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관해 계시된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계시가 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꾸란에 제시된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특정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이나 선조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꾸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시 
대만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하나님께서 무함마 
드에게 최초로 임무를 부여할 때 기록된 한권의 성서를 넘겨주고 그것 
을 발행하여 삶의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인류를 초청하도록 했던 것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꾸란은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창출하여 가 
는 일반 문학작품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독특한 
문체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시간，장소 그리 
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필요로 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식으로 
서 꾸란을 계시하였다. 

5. 양적 분류 

신앙생활은 물론 신학연구 및 이슬람법에 관계되는 제반 규범을 이해 
하는 지름길은 꾸란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이 꾸란 
을 음미하고 낭송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 
서 남녀노소 모두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꾸란을 낭송하고 
음미한다 ♦ 꾸란 전체를 일정한 배분된 시간에 따라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규칙적으로 완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란 전체는 30장 또는 7 장 










으로 균등 분할되어 있다. 30장으로 분할되었을 경우，삼십분의 일(솔) 
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랍아로 주즈으 (al Juzu ’)， 페르시아어 및 우르드 
어로는 시파라 ( Sipara ) 또는 단순히 파라 ( Para ) 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 
일 古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는다면 30일, 즉 한달 동안에 꾸란 전체를 
완독하게 된다. 꾸란 전체를 7장으로 나눌 경우 칠분의 일다)어1 해당되 
는 부분을 만질 (al _ il ) 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루에 +에 해당하는 분 
량을 읽올 경우 꾸란 전체를 7일，즉 일주일만에 완독할 수 있게 된다. 
사분의 일(|), 이분의 일야) 및 사분의 삼다)에 해당하는 분량은 아랍어 
발음에 따라 각각 루브으 ( Rubu ‘)，니스프 ( Nisf )， 쌀라싸 ( Salasa ) 로 표시하 
였다. 꾸란 아랍어 원문옆에 루브으, 니스프 및 쌀라싸로 표시되어 있다 
제목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114장이 된다. 분량은 균등하지 않다. 
각 장 ( Sura ) 마다 한글과 아랍어로 각 장 ( Sura ) 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명칭 바로 다음에 아람어로 표기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수락된 연대적 순서를 의미한다. 각 장은 절 ( Ayat )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 파티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쑤라틀 파티하，한글 
로는 제1장으로 표시하였다. 

6. 편 집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시된 그대 
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 귀절들이 
계시되면서 종려나무 잎사귀，나무껍질，뼈 등에 바로 옮겨졌으며，꾸란 
구절이 기록된 모든 조각들은 정돈이 되어갔다. 그 밖에도 일부 무함마 
드의 교우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기 위해 베껴가기도 했다. 동시에 무슬 
림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의무화 되었던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서 꾸란 
구절을 암송해야 했다. 

선지자 무함마드 생시에 꾸란 전체를 암기하였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권의 책의 형태로서 편집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편집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한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폭동갈은 격렬한 배교전쟁이 일이났는데，이 사건 
올 진압하기 위해 참전하였던 많은 교우들，그 가운데서도 꾸란 전체를 
암송한 많은 교우들이 피살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제 2대 칼리프 우마 
르 (Umar) 는 꾸란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서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 (Hafiz) 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않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꾸란 전체를 정통성 있는 한권의 
책 형태로 편집해야 할 필요성올 촉구하였다. 초기에 그러한 작업을 보 
류하려는 듯 보였던 제 1 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Abu Bakr) 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아부 바크르가 편집 작 
업올 보류하려 했던 인상을 보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 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자문과 토의를 거 
친 후 그는 꾸란 편집 작업에 동의하고 처음에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입 
장과 비슷했던 제이 드 빈 싸비트 (Zaid bin Thabit) 에게 이 임무를 위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꾸란 편집의 역사적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제이드는 이 편집 작업에 능력을 갖춘 가장 홀륭한 적격자였다. 그는 
선지자 무함마드 생존시 서기로서 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무함마드 
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된 꾸란 전체를 무함마드가 가브리 
엘 (Gabriel) 천사 앞에서 암송할 때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 과정에 
서 우선 선지자 무함마드가 남긴 기록된 모든 조각들과 무함마드의 교 
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다. 정통성 있는 하디스 
(HadithH 따르면 꾸란 구절을 복사하여 소유하고 있던 교우들로는 제 
3 대 칼리프 우스만 (lAh_), 제 4 대 칼리프 알리 (Ali) 및 압둘라 빈 마 
쓰우드 (Abdullah bin Masud),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아쓰 (Abdullah bin 
Amr bin As), 후자이파 (Huzaifah) 의 노예에서 해방된 쌀림 (Salim), 무 
아즈 빈 자발 제이드 빈 싸비트 (Muaz bin Jabal Zaid bin Thabit), 우바 
이 빈 카압 (Ubyy bin Kaab), 아부 제이드 까이쓰 싸큰 (Abu Zaid Qais 
As Sakn) 들이 언급되고 있다. 전체를 암기했거나 일부분만 암기했던 이 
들 교우 (Sahaba) 들의 협력으로 기록된 모든 조각에 기록된 꾸란을 암송 










아랍어가 아랍 세계의 공통 언어이기는 하지만，아직 지역간 그리고 
부족 간에 약간의 방언이 있다. 

꾸란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꾸레이쉬 부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랍 
어로 계시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암송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여러 
지역 부족 또는 지역 방안으로도 꾸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 
다. 한편 꾸란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야기되지 아니했다. 그러 
나 이슬람이 아라비아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아람인들이 비아랍 무슬 
림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게 되면서 아랍어가 새로운 환경요소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꾸란이 부족이나 지역간의 방 
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되거나 첨가 및 변질되어 각 부족과 각 
지역의 두슬림들에게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각 부족 또는 각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 
언 아랍어로 꾸란을 조작할 가능성，거기에다 꾸란의 순수 아람어가 비 
아랍인들과 접촉한 아랍인들에 의해 변질될 위험성도 생각하게 된 것이 
다. 그래서 제 3대 칼리프 우스만 ( Uthman ) 은 선지자의 교우들인 사하바 
들과 협의하여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정통 꾸 
란 원본만을 사용하고，그밖에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의 사용금지 명 
령을 내렸다. 하나의 예비조치로 장래에 어떤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시 
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본을 제외한 그 밖의 모은 방언으로 된 꾸 
란 사본들을 소각시켜 버렸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일부 사하바들은 그 
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꾸란 사본 공백에다 해석 등을 기록하여 둔 것이 
있었는데，이러한 주해석이 꾸란 원본과 혼합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했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는 변질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은 없었지만，꾸란은 
진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신중한 의견에 따라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꾸란은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꾸란의 진본이 복사되어 우스만이 각 지역으로 보낸 바로 
그것들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일부 대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꾸란 사본 
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진본과 다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가의 암기와 대조하면서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검증과 편집과정의 일 
부는 진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지자 무함마드가 소장하여 왔던 
여 러 도구에 기록된 꾸란, 교우들이 복사하여 소장한 것 그리고 꾸란 전 
체를 암기한 하피즈들의 암송 등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기 
록하지 아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완본이 나 
오게 된 것이다. 이 완본을 우마르의 딸이자 선지자 무함 마드의 부인이 
었던 하프사 ( Hafsah ) 집에 소장하여 두고 복사를 원하거나, 이미 소장하 
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복사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 ( Sura ) 의 배열에 관해 제이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를 그대 
로 따랐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올 도입해서도 안되지만 그럴 수도 없었 
기 때문이다. 그가 아부 바크르에게서 꾸란 편집 임무를 위임 받았을 때 
주저하였던 것도 선지자 생존시에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디 .. 이런 
이유로 제이드는 모든 일에 있어 선지자의 모범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 
이디.. 그래서 꾸란 각 장의 배열이 선지자 사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 
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지자가 단식월 라마단 ( Ramadan ) 기간에 가 
브리엘 천사 앞에서 두번이나 꾸란 전체를 암송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 
다. 이미 정통성 있는 하디스 ( Hadkh ) 를 인용한 바와 같이 제이드는 선 
지자의 마지막 두 차례 암송 가운데 두 번째 암송시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꾸란의 각 장의 순서 배열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적 
용할 필요성이 더 더욱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란 전체를 암 
기했던 예언자의 동료들도 역시 그 순서의 배열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 
니 선지자가 가르치고，그리고 행하였던 바로 그 순서의 배열을 답습하 
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맘 말리크 (Imam Malik ) 법학자에 따르면 꾸란은 예언자의 동료들 
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다. 


7. 아람어 방언과의 관계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심을 가진 독자가 있다면, 그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꾸란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꾸란들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아세 
아 극동에 위치한 한국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가장 오래된 꾸란을 서 
로 비교하여 보아도 그것들은 우스만 시절에 만들어진 꾸란 사본들과 
일치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구입한 꾸란을 가지고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 ( Hafiz ) 가 암송 
하는 꾸란올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여 보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꾸란은 최초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 
여 세상에 전해진 바로 그것이다.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는가 
에 대해 일혹의 의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냐 오늘날의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 당시의 꾸란과 일점일획도 차이가 없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학 박사 

최영 길 


















랗 f 라허 h 著省著著着쉬사여公어法표소臺산산표상 


제1장 알파日하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다. 몇번이고 반 
복해서 읽을 7절이라고 꾸란 (15:8 刀은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이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장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이바다 이 
븐 사미트」는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 
관하는 주체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 내세관, 경배와 구원의 대상자, 
인류가 걸어야 할 바른 김，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의 속성，신의 노여움을 받았던 민족과 방황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알파티하 j 외에도 책중의 책 (Ummul Kitab), 찬양 (al 
Hamdu), 질병의 치료 (al Shifa*a), 무궁무진한 지식의 창고 (al Kanj) 등 
12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예배는 본 장이 제일 먼저 암송됨으로써 시작되고 예배의 효 
력이 발생한다. 즉 본 장이 암송됨으로써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 
에서 개경장 (ratiha，or the Opening Chapter) 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 
로 본다. 본 장이 서두에 있으나 그것은 계시된 순서가 아니라 편집상 
의 순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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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1.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1》 하 
나님’ 2 >의 이름으로 3 > 


2.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 1 >를 드리나이다 


3. 그분은 자에로우시고 자비로 
우시며 


4. 심판의 날 1 ^을 주관하시도다 


5. 우리는 당신만윤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1 > 


6. 저희舍윤 옵바른 길로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必사버必 u -公 

0 ⑶必쇼^ 


슨생 ^ 
에 I 교4: 


i d 같온 어원에서 유래된 창조주에게만 있玄- 수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울 만하녀 的개 창조 
주의 은총 가운데 2개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다. 

2) 지상에는 수많은 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륜 호칭하는 이#이 있다, 그 창조주 
의 이#윤 미국사람은 ‘가드 (God)’ 라 하고. 페르시아인들은 ‘쿠다 (KhudaV. 인도인안온 •데바 
(Dcva)’, 아람인뇬온 •압라 《Allah》’, 라린어로는 제우스 《Deus): 독일어로는 ‘고트 (Gott): 한국 
말로는 •하나님 이라 한다, 

3) 창조주가 에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예언자로 하여금 말씀읍 계시 받는 방법이 
며 또한 무슬림이 꾸란올 읽는 방법의 예절이기도 하디-, 

이 절은 아랍어 •비쓰있라 히트 라호마니 르라힘’의 약자는 •비쓰밀라••로 다음 사항에서는 이 
계쓰밀라’유 암송하는 깃이 무슬림의 에의로 되어 있다. 

첫째 ; 만이나 웅변, 일名- 시작하고 글유 쓰기 시작할 때 

둘째 : 우두《에배하기전 마음윤 가다듐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씻는 것》를 할 때 

셋매 ; 짐승을 도살합 때 

넷째 ;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다섯째 : 부부 생활에 들어갈 때 

2-1) •슈크르’가 인간의 어떤 玄질직이며 제한된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감사•의 표현이라 한다면， 
•함두 " 는 한없이 은혜들 배부시는 하나님께 영광유 드리는 절대적 •간사_륜 의미한다， 

4- 1) 인간의 현세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 

5- 1) 우리가 경배함에 당신만융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할 때 당신께만 구원을 하며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며 구원하지 않으므로씨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에의와 경 
의를 창조주 당신께로 돌리며, 우리들의 모든 깃-玄을 당신의 진능으로부터 구원하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올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므로 피조물 
인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와 구원읍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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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 
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 1} 나 
방황하는 자들이 42 ᅩ 걷지않는 가장 
옵바른 길이옵니다 


6 교여吹 


7-1) M 노여움윤 받온 자뇰”이란 •유대인•유 가르킨다，모세륜 통하여 구약이 계시되었을 초기에는 
유대인듬이 말씀올 따르고 순종하다가 시 간이 흐용에 따라 말씀을 거 역하고 배반하는 둥 말 
씀올 조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노여워 하셨다. 그래시 이往은 하나님으 
로부터 노여움玄- 받은 자들로 붙이되고 있디，. 

2) “나스라니운” 족 기독교인요의 모체로, 유대인돝이 하나님의 말씀윤 거역하고 배반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쥰 예수를 통하여 신약을 계시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씀옵 따르도 
록 하였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말 
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인간의 생각올 침가하는 등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번진시켜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제 2 장 바刀 h 라 


메디나에서 계시된 雜6절로 전체 114장 중 가장 긴 장이다. 서두에 
서는 온전한 신앙인 (Mu’min)， 불신자 {K 한 ir)， 위선자仏 /lun 혜 q) 에 관하여 
언급한 후 진실한 신앙이 무엇이며 불신자，위선자 그리고 행복한 인 
간이 누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선조인 아담이 지상의 대리자{칼리패로서의 

이야기를, 

그 다음은 성서의 백성들 (Ahl al Ktab), 득히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 
인들과 메디나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과의 관계, 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음모, 죄악등 일련의 사건들이「바까라」장의 삼분의 일 이 
상에서 언급되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밖의 이슬람법 ( Shari ‘ a ) 이 소개되고 있다. 

그 당시는 우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건국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 
가를 구성하는 법 내지는 규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단식 (SiySnn)， 성지순례 (Hajj)， 성전 (Tlh 到), 결혼과 이혼 그 
리고 자녀양육 및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고자 할 경무 기다려야 할 법 
정 기간,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와의 결혼금지，여성의 생리시 부부 생 
활의 관계 등에 관한 가족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시 
키는 고리대금의 죄악에 관하여 묘사한 후，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의 
회개와 기원에 관한 묘사로 본장이 끝나고 있다. 



















바까라는 ‘암소’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암소의 장이라 불리 
워지게 된 동기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살인자를 알 수 
가 없어 이 문제를 오세에게 고하여 살인자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암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때리면 하나 
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 그들에게 살인자를 말항 것이라 하 
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에 따라 죽은 후 다시 살아날 수 있 
는 예증인 것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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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롬으로 

1. 알리프 람 임 1 > 

2.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 n 
하나님을 공경 2 >하는 자들의 이정 
표요 


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옵 
믿고 1 > 예배寒 드리며 그들에게 배 
품어 준 양식을 2 > 선용하는 사람를 
의 이정표이며 

4.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11 그 이 
전에 계시된 것과인 또한 내세送* 
믿는 사람 - S •의 이정표이며 3 4 5 > 

5. 그들 1 >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今 

0 多 I 

©최 必 必? c 혀 생 雜 

^ 강심 I 소炎호 ; (조承 

0 (^：^ 

雜노된 평여따故雜與 

© 公多나 iyt 고必모以토乂나고上의 


1- D 이 문자륜 해설하는데는 학자右-간에 의견차이윤 보이고 있다, 

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老-품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 
만이 압 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시 •알리프’는 하나님 ( Ailah 》 을，•람•온 자비 ( Latif ), 
•임’은 영광 ( M 피 id 〉 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또는 어떤 심오하고 신비한 진리-용 나타 
내는 상징어로도 풍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i 권. p .18). 

2- 1) 무합마드여! 이 계시된 꾸란은 의심할 바 없는 성서이거늘 
2) ‘따끄와*는 여러 가지의 뜻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견재하여 혀와 손과 마음이 유흑되지 아니하며 
정의와 경건함과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륜 전부 내포하는 아람어로 
이와 갈은 사람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이라 일된어지고 있다. 

3- 1》인간의 오관으로 정확히 앙 수 없는 영역 족 하나님，천사民 정명，부찬, 천국. .지옥, 심판 둥 

꾸란과 예언자가 언급한 불가시계의 잉역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물질적. 정신적 은혜를 모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선용하는 것, 

4- 1)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2)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마드 이전 선지자-玄올 통하여 계시된 것들，모세륜 봉하여 계시된 구약 
( Taurat ), 예수륜 통하여 계시된 신약 《 Injil ), 다윗의 시편 ( zabdr ), 아브라함의 책 ( Suhuf ) 둥올 
일컫는다. 

3) 현세 다옵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 그때에는 심관과 부활과 보상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읍 믿는 것. 

5- 1) 그들이라함은 무함마드를 봉하여 계시된 꾸란과 그 이전의 예언자뭍유 통하여 계시된 하나 

님의 성서豆•을 믿고, 내세륜 믿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윤 민으며, 예배를 드리고，하나님이 
주신 모든 양식을 인41•의 복지를 위해 선용하는 사람들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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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6. 믿음을 부정ᄇ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 2 >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올 내 
리사 그들의 마음올 봉하고 그들 
의 귀몰 봉하고" 그들의 눈을 봉 
하여 버릴 것이라 

8.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 
융 믿는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香이 아니거늘 1 포 

9. 믿는 척 하나님옴 속이는 1 ᅭ 것 
온 스스로용 배반하는 것과 같으 
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10. 그돌 마읍에는 병이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시 
매 그著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음 


往必>爲쑈라取 心、細 i 

^1 接고ᄊ與命免)此여， 

사ᄃ;々 “片;多 Hi E :、 。사회 ^ 

©싫^ 

회뗏※故7 的— a “乂 

식고쑈匕 比;:技必외각>；多參與 a 
©必:'鄕妙면상 


6- 1) •카파라’(故신하다》, ‘쿠프르’(불신)，‘카-피르•(탄신자) 즉 하나님의 말씀玄올 부정하고 선지 

자 무함마드를 동하여 계시된 메시지를 寒•신하는 것. 

2) 앞절까지는 진신한 믿各으로 영화들 누리는 신앙인들에 관한 만씀이었으며, 6컨과 7전에서 
는 믿음유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7- 1) •카타마’는 어떤 것올 봉하여 그 안에 윤어 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옴 

수도 없다는 언어적 해석이며, 이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 마옵옵 봉했으니 그 
안에 광명이 香어 갈 수 없으며, 믿옵이 있으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귀와 눈各 봉했으 
니 광명올 볼 수도 없으며 듈유 수도 없음유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1권, 
1 ). 20 》. 

8- 1) 1-5 절까지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관하여， 6-7 절에서는 불신자에 관하여 묘사하였고, 

8-11 절에서는 위선자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위선자안온 자기 자신受에게 진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빙들며, 이 병寒은 다른 사악함과 마찬가지로 빈지게 된다. 이 
병들은 치료 필 수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옵 망각한 채 광명과 진리륜 고의적으로 부인함으 
로써 치료될 수 없는 다른 사악의 세계로 쉽사리 빠져 들고 만다. 

9- 1) ‘키다-아’ 또는 ‘무카-디으’의 뜻은 부괘 또는 사악함이란 뜻의 언어적 해석으로，타인 앞에 

서는 이슴람에 충실한 칙 행동하나 홀로 있올때는 그렇지 아니하며, 혀로써는 이론에 충실 
하나 실천하지 아니함윤 의미한다. 

10- 1) 병이라함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빙올 의미한다. 즉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위선 

둥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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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몰 배 
반했기 때문이라 


11. 이 세상에서 해악을 1} 퍼뜨리 
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 
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라 말하 
더라 

炎 0 逆 沙 쓰 놘 i 必 改此 

12. 실로 그돌은 해악을 퍼뜨리 
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13. 그 사람돌이" 믿는 것처럼 
믿으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음 
때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 라고 그들은 대답 
하도다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 
은 자퓰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 
하노라 

改넸행。제 P 御次벴技 姑 
(향必샀，松소必 

14. 그들이 n 믿는 사람들읍 만났 
을 때는 저회들도 믿음이 있나이 
다 라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 
다 라고 말하더라 

씨 i 비 如■해 1 少必分必此 
©《되與 CYi 公빼狀^ 

15.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속에서 버리시니 그들 
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i; 誤起與⑶향令必#;: 射 

16. 그들은 진실올 팔고 허위를 
사니 1 > 그들의 장사가 홍할리 없으 

i 次路冷版 & 흑■，必의상석;， 
©^lygUi 

1 M ) 해악이라한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자신읍 속이며 꾸란名'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 
람들윤 교란시키는 사악합올 일컫는다. 

13 1) ‘무하-지린^ • •안사-리’ 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이 믿음을 가졌 
던 것처럼 

2) 위선자듄. 알칼라비는 유대인들이라고 진하고 있다. 

3) 위선자들은 조-著하여 말하길， M 무지하고 어리석은 k 수하이브•나 •암마르’ 또는 •빌랄’ 처린 믿 
음윤 가지란 말인가?"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싸르. 제 1 권, p .22). 

14-1) 위선자香 

1 G -1) 위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공신의 길윤 걷는 것，또는 광명의 길에서 방황의 길올 선택하는 
것 1 또는 공동사회를 이발하거나 무한마드 전통 ( Sunna 》 에서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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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도받지 못하리라 

17. 그들을 n 비유하사 그들이 불 
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 
을 암흑속에 버리나니 그들은 보 
지도 못하고 * 2 > 

18.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되 
어 돕아오지 못하노라” 

19.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 g ■아치고 암흑이 되어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죽음이 
두려워 그舍온 귀客 막으매 하나 
님께서 이 탄신자昏을 포위하시노 
라 

20. 빈개가 그普의 시력읍 합퀴 
어 가니 그君에게 빛을 비含때에 
는 걷다가 그들읍 암흑으로 덮칠 
때는 ] > 멈추어 서도다 또한 하나님 
의 뜻에 따라 그돌의 청각과 시 력 
도 앗아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 
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21. 인간들이여 n 주님을 경배하 


빠 ■心며一■皮 
©占 j 久와군고 技;以있令보,技 N 그3 


고⑷☆교^■必以版一^ 

©心 J 6 L 

切^내泳秘典 t 과出親!^ 
되다5■技향펴다多고 Til 接 
©以伊必公必與 


多 Hi 나남 3 ' 향고나 Eli CftE 


17- 1) 불신자들 

2) 17절의 계시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올 믿는 신앙올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앙유 버렸거나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윤 할 때 하나님은 그등을 암흑속으로 인도하니, 
그들은 복옵의 진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함옴 제시하고 있다. 

18- 1) 그들은 귀머기리치컵 복음올 듣지 못하고, 그들은 병어리처럼 유용한 말윤 못하며, 그들은 

장님처럼 요은 길윤 보지 못하도다. 

19- 1) 혼돈과 방황속에 있는 그돌유 비유하며, 그들은 마치 세찬 폭풍우와，천둥과 빈개가 진동하 

는 암혹속에서 두려워 어찌합 玄，모르는 무리와도 같음읍 비유하고 있다. 

20- 1) 암흑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일때만 그 불빛으로 걷다가 번개불이 그치민 걸음을 멈춘다. 

했 하나님은 위선자의 속성올 지금까지의 말苦에서 10가지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거 
짓말, 기만. 현혹, 오만, 조名% 해악, 무지, 방황, 마음이 갈광질광하는 행위, 경멀(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1권, p .25) 

21 - 1 )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유여! 

야 아이유하 : 꾸란에는 여러 차례의 호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강조로써 하나님으로부 
터 종答에게 언급된 호격의 표현으로써 촉구하는 모든 것옵 인간은 마各으로 반아들여 실 
천해야 한다는 것올 의미하고 있다(암바이타위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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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 
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 
니 :i}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회상에，; 

22.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 
으로 11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도다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하여 생 
과를 25 맺게하고 이륜 그대昏의 양 
식으로 내려 주셨노라 하나님께 
우상읍 비유하지 말라 그대둘은 
이寒 알지 않느뇨 

足 2 ,士 3 與起齡땠必상與抗的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 
게 계시한 것에 n 관하여 의심 한 
다면 그와 갈은 말씀의 한 구절이 
라도 가져윤 것이며 너회듬이 사 
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외에 
중인들올 대어보라 2 > 

故:;均與匕빠棟均나私於故 
占은‘값혀슛노 라 ilj 생나 

24.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 
하고 1}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다 
면 2 > 지옥을 두려워 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 3 > 불에 이 글 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를올 위해 준비된 
곳이라 

US 技砂:■쇼방,쨍;！향넷생 

2) 너희륜 창조한 하나님만옵 경배하고 그분 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3) 무 《 M 》 에서 유《行》블 창조하신 하나님의 눙릭.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로서 무(無》에서 
유(行》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써 홉로 존재 하심올 제시하고 있다, 

22-1) 요람과 거주지 

2) 아담의 후예륜 위한 모든 종류의 양식 

3) 즉 우상은 아무깃도 창조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양식도 주지못함유 너희 위선자 및 불신자 
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23-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2) 앞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써의 유일성과 모든 것올 주재하는 주관자로씨의 말씀이 있었 
고, 여기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받용과. 꾸란의 말씀은 하나 
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갈은 말씀을 가져옴 수 없는 기적으로써 예증되고 있다. 

24-1》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갈은 한 문장이라도 이르게 한 수 없거나 

2 )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3) 붐신자유과 우상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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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 
에기】” 기쁜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 
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 
식이 * 2 ᄆ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 
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 
다 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 
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 
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 3 ᅳ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 4 > 


26 .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치 아니하시매믿는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읍 
믿으나 불신자돌은 말하기& 하나 
님은 그 비유표 受어 무엇을 원하 
느뇨 라고 하니 이에 가로되 그것 
으로 많온 불신자著을 방황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자들을 인도하 
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만 
을 2 > 방황케 하시니라 


27. 이들은 하나님의 게율을 어 
긴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 
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 


占얘*;첬 챵묫一상" i 冬 心:、心하，寒; 
못的起;■與상체^ 


•起 G 떼始복면빼 
생 I 離技法齡銳5돼 A 향 
5名 起:않技必此겠與此 r 
私公흣다양技(꽤 it 衣託 i 
@ 心스느 ^ fi 보 


소;峰:정^必뇨必必心;與고功 


25- 1) 믿名■으로 현세에서 선올 행하고 의왕게 생할한 자. 

2) 천국에 있는 일용합 양식，친국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일용할 양식윤 가져다 그들 앞에 
놓으면 이들이 말하길,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에게 베물이 졌던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천 
사등은. "하나님의 종를이여! 즘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라고 말한 
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지 U 권. P .29). 

3) 천국에 있는 아내는 •히와르 아인’오로써 피부색이 새하얗고 눈이 크며 아름답기가 그지 없 
는 순결한 여성. 

4)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윤 언급하신 후 이번에는 민옵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계시하 ]I 있다、 

무한마드여 r 현세에서 믿음이 진全하고 선올 신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올 진하라. 그 
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과，온갖 과일이 풍부한 과수원이 있으며，또한 그 
곳에는 풍성하고 맑온 항이 흐르도다. 또한 때묻지 아니한 순걸한 부인이 있으니 그듐과 함 
께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6- 1) 하나님은 가장 작은 깃이든 가장 큰 깃이든 또는 가장 하寒■은 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는 어느 것으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서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파리 및 거미 같은 것윤 언급하였음 때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은，“이것용 언급하 
여 무엇을 하려 하느뇨?"라고 조통하자 본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 .30). 
2) 이단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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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 D 


28. 생명이 없었던 ]> 너희에게 생 
명을 부여하사 2 ᅩ 다시 생명올 앗아 
가고 3 ᅩ 또 부활 4 》케하여 그분곁으 
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올 어 
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今多發 e&p 牧“; 하생沒과? 

29. 또한 그분은 너회들을 위해 
삼라만상올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 
로 승천하시어 일곱천을 형성하신 
분으로 진실로 그분온 모든 것을 
아시 노라 

j 나與多렇 c 在챗 d ■步的必 

30. 주님께서 천사에게 1 ᅩ 지상에 
대리인읍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읍 
찬미하고 당신올 경배하나이다 이 
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 

_ ■(方 방4以冬技 여5。때 ; 

A 나 최 1 dig ; 도호 i 々소과호 그생 

© 公;■射 J 쉿，워 

31.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 
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등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 1 ᄎ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교 起成多 볏紙效必； 

©述ᅪ 應 2 於^ a 與우 

27-1) 이단자 U 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듄의 유법과 무함마드의 신앙윤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간의 계보를 단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듯이，형제들과 친척 
들 간의 우의륜 명령했으나 이를 거역하며，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스스로를 파면로 유혹하는 자퓸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1 권. P .31). 

28-1)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2) 세상에 태어나는 것 

3) 임종 

4) 무덤으로부터 나와 부활하는 것 

30-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만씀하는 것을 염원하며 그것을 그대 백성들에게 
애기하라. 창조주께서 아답옴 창조하여 하나님의 윤법은 수행하도목 지상의 대리자 
( Khalifa ) 로 두었음을 상기시키라. 

31-1) 만일 너희 천사들이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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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보라하니 a 

32.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 
는 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 
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33.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 이름들올 일러주라 하 
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들율 
일러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 
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 
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회에게 에기하지 않했느뇨 

34. 하나님이 * 1 2 3 4 ᅭ 천사들에게 명령 
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 
M 2)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 
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 
니 그는 불신자들중에 있었노라$ 

35.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 
내와 1 ᅭ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 
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 


與改私於 i 
a 公 fe 亂노 


通致^;겠此比 
@ 占넘하(노은® j 公 2 그15 


빼빠엇성4起획; 


2) 이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천사 위에 分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존재하는 모 
든 것 가운데 가장 으품가는 하나님의 피조玄•임윤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 
권. p .34)* 

33- 1) 천사유 

34- 1)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깃읍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엎드려 전올 하는 것 ( SyjGd ) 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깃으로 천사풍로 하여금 아담에 
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3) 이公리스의 속성에 관하여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블리스는 친사가 아님이 중명 
된다<하싼 앙바스리). 그 중거로써는 : 

1-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이블리스는 기역올 했으며, 

2-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 되었는데 이삼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었고 

3- 천사玄은 자손이 없는데 이안리스는 자손이 있었으며 

4- 각히 카흐프 장에서 이블리스가 ♦영마•에서 왔음올 계시하고 있다. 

35- 1) 이브(하와》 

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댄 동산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아라과 a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 
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봅 수 있으나 다음 36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으 
로 말미암아 금단의 연매著 따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깃으로 보아서는 지상 아닌 
다른 곳에 에덴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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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1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36.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 
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 
라 했노라 1 ᅩ 

37.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복음 
을 내려 보낼 것이라 이寒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윤 것 
이라 1 ) 

3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 
이라 

4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2 > 내가 
너회와의 약속옴 이행하리라 3 > 그 
리고 나만을 두려워 하라 4 > 


2) 금단의 나무도 에댄동산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었던 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큰 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는 포도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윤 뿐이다. 

36-1)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쫓겨내려가는 이 
살•리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적임올 경고하고 있다. 

38-1) 아담과 그의 후손이 기주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상임名，강조하면서 그들올 위해 선 
지자들올 보내고 그 선지자들올 봉하여 복各인 성서들이 계시되리라는 것올 약속하고 있다. 

40 1) 이스라엘은 외래어로씨 하나님의 종복(안달라)옵 의미하며, 여기서는 에언자 야곱의 자손듬 
올 일컫는다. 

2)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 

3) 老■몽한 보상의 약속 

4) 40절부터 142절까지는 이스라엠 자손과 꾸란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述 i 요將氏炎技^ O 此첬於 
^최與效。我於와抄 

必多1必‘4쌌다면一양。必, 


상於一其應美與成 
©法려과己■고 

의必엄 yif 으 j 

幽^꽤靜起斜與쇼必1像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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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 
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것이 
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 
환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하라 1》 

42. 진리률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n 

4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普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속여 하 
나님을 경배하라” 

44.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 
게 일렀으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 
하고 있느뇨 성서容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 n 

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 1 > 

46.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 1 > 


쑈形莫必고破。고과다!射 i 

하；巡쌌■최 少見多與; 

©■一與 b 행錄갖폐域 

성起，始 t i 여▲，여 
起致덕均， 

©⑶，與 f 滅敬起^與與與 
©6 爲년벴1?광1및；與 接端했 


꾸란에서는 유대인듐의 진상올 성명하면서 그玄의 사악함과 음모와 파괴 등 그玄의 잔악함 
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유인성으로 경배할 것올 인간증에게 경고하민시 
그名-의 선조인 아담에게 배분 은혜등 기억케 하고 북히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存에게 진실 
한 신앙올 今-구하민시 그들의 성시인 구약 ( Taura ) 에도 기욕된 바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륜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41- 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과 그 전에 계시된 구약이 창조주에 대한 유일성 및 예언자외 含 

현올 예시한 것올 믿어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읍 염원하라고 훈시하고 있다. 

42- 1)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와 구약의 최초 말씀을 조작하지 말며. 구약에 언급된 무함마드에 관 

하여 숨기지 말라. 

43- 1) 유대인 및 기독교인 •：! ■•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름 드려야 한지 방황했음 때 고개 숙여 하나 

님올 경배하라고 계시됨 

44- 1) 다른 사람存로 하여금 선올 행하고 무함마드블 믿으라 말하면서도 자기쥰 스스로는 이름 망 

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힌책과 견책으로씨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도 유대 
인뜰의 종교지도자윤이 이슬람에 귀의한 그융 친척동로 하여금 무함마드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니 이륜 따르라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사 
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 .41). 

45- 1) 인내 ( Sabr ) 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예배를 지칭한다. 

o 성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O 어떤 목적名- 향한 꾸준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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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올 기 
억하라 내가 그대들올 선택 했노 
라 1 》 


4公. 그날올 1》 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 
올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 
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 
도 받지 못하니라 


49. 하나님께서 너희容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 
라 그들은 너희단 구속하고 남성 
들을 학살 하였으며 여성둘은 그 
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 
이라” 


50. 바다를 둘로 쪼개어 너희돌 


交 [ g ⑯호화농 巧以3巧 1 句系쇼 

©述以必았강고此起與次校取, 


니必必炎災^炎^^多 故 
棟첫與바獄改接起犯炎성 


<2起 j O ’ t 혈기;多•起자 i 화향名上; 


o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외한 행위 

O 회 . 노 • 애 • 락을 조절하는 마各의 정적자새 둥으로. 꾸란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公 여러차례 강조되고 있다. 

46- 1) 민合이 확실한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을 영진하여 그들의 업적을 심판받게 된다. 

47- 1) 창조주가 이스라업 벡성듈옴 선택했다함은 이스라엘 자손 족 하나님의 종(압답라)存로씨,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읍 일컫는 것은 아니다，즉 이들 선조들에게 예언자寒과 이 에언 
자융을 통하여 성서끝을 다른 백성에 앞서 보내주었다는 의미다. 

48- 1) 심판의 날 볼신자들에게 있읍 무서운 名-벌의 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 .41) 

49- 1) 애굽인의 속박은 무서운 시련이었다. 남성香은 모조리 학살당하고 부녀자들은 그대로 두어 

자기들의 종복으로 이용하였으며(출애굽기. i . 14),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고난으로 속 
박하였으니 몰타르와 빅돌속에다 넣어 구속하였고, 품판에서는 온갖 노동올 시켰으며，과오 
라의 십장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호을 만名-라는 등 학대와 학살올 일삼았으며， 
(출애굽기. V . 5-19),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강에 버리고 여아는 그대로 두라는 파라오의 칙 
령이 내려졌다(출애굽기. i . 22).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3개윌 동안 숨겨졌으나 그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과 아 
내에게 발견되어(출애굽기. xxviii . 9) 파라오 가족이 된다, 

그리하여 모세는 적에 의해 양육된 후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의 백성올 구하게 하고 애굽인 
의 잔인한으로부터 사랑올 배우도록하여 그의 백성옵 인도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아들올 살해하도록 과라오의 칙령이 내려진 동기는, 어느날 파라오 
가 그의 꿈속에서 불올 보았는데 이 불은 예무살렘으로부터 나와 애굽올 휩싸고 모든 에굽 
의 콤뜨교도들名，불대있으나 이스라엘 자손듬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수지 않았다. 이에 놀 


















제 2 장 바까라 : 51-54 


17 


威 fe 


올 구하고 너회들의 안면에서 파 
라오족올 익사케 했나니 

51. 모세에게 사십일밤올 명하여 
은거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 
아지플 택하여 우싱'을 숭배하였으 
매 너회들은 우매하였노라 1》 

52.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 
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 
하라 n 

5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서 1 >돌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 
회가 인도될 것이라 

54.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되 백성들이여 송아지 u 各 숭배하 
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與 6? 典 & 

©必後;效너如與겠 U 改寒 

次심 f 丈^ᄂ其 

및》公 Ml 多안화 V 


란 파라오는 점장이듬을 불러 그의 꿈울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때 점장이石이 해석 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탄생하여 당신옵 면망케 하고 당신의 권자몰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남아도 남기지 만고 살 
해하라는 칙령읍 내렸다. 

50- 1) 파라오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各 시도하여 著해에 이르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 미스라 
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갔고 뒤를 추격하던 과라오의 군인名-온 익사를 한다(출애 
급기. xiv 5-31). 

51- 1) 이것은 십계멍과 율법과 계율이 시나이 산상에서 있온 후의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로 시나이 산상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게되자(含애굽기 xxlv . 18) 그의 백성들은 인내하 
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곳에 제사롭 지내며 숭배륜 하였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윤 애금의 과라오 학대로부터 구출한 후 40일 玄-안 시나이 산상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게한 후 구약을 계시할 것윤 약속하였다. 

52- 1) 모새가 그의 어리석은 백성올 위해 기도하매 하나님은 그의 백성存올 용서하었다<출애굽기. 

xxxii . 14). 

53- 1) ‘알키탑’이란 •그 책’이라는 언이적 해석으로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올 말하며， 1 푸르깐’이란 

‘구변하는 것, 즉 옳고 그륜올 식별하는 기준•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나, 어떤 학자는 기적으 
로 보는 학자도 있으미 어떤 학자는 •알키단계나 •푸르깐•이 같온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때는 ♦알키탑’온 구약으로써 옳고 그륜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54- 1) 아랍어의 원어 발음은 •까들’이다. 금송아지롭 숭배한 죄의 대가로 •너회 자신들윤 살해하라’ 

는 뜻으로 해석되나 학자들간의 건해차이륜 보이고 있다. 

1) 죄지은 자품은 자기 스스로 자살해야 한다. 2) 서로가 서로를 살해해야 한다. 

3) 송아지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송아지를 섬긴자들올 살해해야 한다는 둥 다소간의 견 
해차이륜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의 •까몰’은 은유법으로 ‘회개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해 
석함이 원뜻에 가깝다. 










제 2 장 바까라 : 55-57 


18 


威 fe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 
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시니라 


55.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올 수 없도다 라고 말 
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 
개가 그들을 불태워 버렸음을 너 
회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뇨 n 


56.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 
가 너회&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 
사하라 


57.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륜 보내며 그 
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 
을 먹으라 했거늘 나普 속이지 못 
하고 스스로 자신돌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 


我- 1) 이스라엠 자손이 금송아지륜 숭배하여 죄를 지온 후 회개하였옵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 
링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名，선정 그로 하여금 그푠 백성의 죄름 사과하도목 막였 
다. 모세로 하一금 70명의 남성玄옴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하고 마용읍 청 결 
캐 합 것이며 의복을 깨끗이 하라하니 그렇게 하었다. 그런 후 모세는 그걸:과 함께 시나이 
산상으로 가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여! 우리 주님의 말씀옴 豆•도목하여 주시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리라”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名- 때 구름이 다가와 그 산 
상 전체를 덮어 버렸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가와 〒君•속에 在-어가 부복하니 하나님이 모세 
에게 말씀하시는 것今- 들었다. 얼마후 구름이 모세에게시 사라지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 
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당신名-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계 
시가 내려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xxxiiL 20전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 
사, *• 너희는 나의 얼굴율 볼 수 없나니，이는 어느 인간도 나륜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이로 
씨 하나님의 관용은 무한정하시어 믿음윤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용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형 
상옵 보겠다는 불신은 용서되지 아니한다. 

57-1) 구름으로 뜨거名: 태양열 *?r 가리워 안식 처처 림 만들어주고 “만나"는 헤브리어로 ** 만후"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이술방울처럼 둥글며 주 작은 깃(출애굽기 XV! : 14>으로，아람어 
해설에서는 꿀과 같은 것이 멀어져 그것을 물과 혼함하여 마시는 액체，또는 달콤한 음료수 
둥으로 품이되고 있으나 하늘로부터 나무위나 돌위에 떨어지 꿀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진 
과 같은 낌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쌀와"는 조유데로 일년중 어느 계질에 동부지중해에 바람옵 따라 날아드는 맛 0 ᅵ 좋온 조 
류로 보고 있으一 1914-1918 년 대전쟁때 참가했던 인도 장교들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서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4 한편 후스나인 무함마드 마금부프는 쌀와를 메추라기 
로 해석하고 있다(꾸란 어휘해설, fill ). 


년 fi 本수砂처次녀 i ■句知) 


.仏接。多고교노홋 나;는색 있; 


©心향，始端接與讀 


沙多本 必대 J 고고典切31逆 
예石 뼤 i 9夢<뇨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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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 
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 
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 
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중가할 
것이라 


59.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온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 
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 
들에게 하늘로부터 혹사병을 보내 
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 
기 때문이라 1 ᅩ 


60.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 
을 위해 물을 구하매 하나님이 모 
세에게 네 지광이로 그 바위를 때 
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 1 > 그들 
이 마실곳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 
서 해악올 퍼뜨리지 말라 


61. 그듭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가지로만 살 수 없 
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풀 ■ 하나님께 구원하여 


5公“ J 재多 S 더 5 례 U 版粗; 
©起^文淡와 


요그 

I 與 t 一細 收 

©公차 


성에착以 I 幻또沒나 Aj 모明 
d 與쳇分切知，故 u 삔端상 


빼때대 

(⑯; 야》抄색 


59- 1) ■•이 마읍-온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고各로 이스라었 자손在: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죄장 짓자 

(민수기 XXV. 1-2, 8-9) 흑사병으로 24. 000명의 생명옴 앗아간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M 이 
마읍”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0- 1)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 형태로 40년동안 아라비아 사막올 행진하다가(민수기 i . ii )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다.(여호아수기 xiii . xiv ). 그 후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언두부족이 
유래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신의 종착)이라고 불리워졌다.(창세기 xxxii . 28) 이스라연(야 
곱)은 레위와 요셉올 포함하여 열두 아끙(창세기 xxxv . 我-26》올 두었는데 이 연두 자손들 
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 레위는 유태 신전에서 사제를 돌보았기 때문에 군복무 
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민수가 L 47-53) 가 시행되어 가나안 땅이 구 
의정리(여호아수기 xiv . 3) 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요생은 애굽에서 자라 파라오 봉치하에 제상의 높은 직책 
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著옵 딴 이프라임 ( Ephraim ) 과 미나세 ( Manasseh 》 두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부 일두 부족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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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 모세 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것을 D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무 
곳이나 가 보아라 너희가 구한 것 
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 
을 보잘 것 없고 처량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 
움을 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 
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벌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 2 > 


62. 꾸란을 믿는 자돌이나 구약 
을 믿는자돌이나 그리스도인과 천 
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 
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 
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올 것이 
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1 > 


63. 너희 유대인과 구약성서에 
있는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르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너회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읍 생각하라 의로운 사 
람둘이 될 것이라" 


61-1) 맛나와 쌉와 

2) 그한은 약속의 망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만公普 거억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分은 여러 가 
지 재앙올 겪었으며，앗슈리아까지 노예로 연려갔는가 하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람의 
公치玄레에서 벗어나지륜 못하고 지구상에 땅쁑히 헤어져 방황유 하였다. 이러한 번은 물 
技 하나님의 말씀올 거역합에도 있었지만 예언자뇰名- 학살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아 
벤유 학삼함으로써 유대인空의 예언자찬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야곱의 장남이 요셉於 
상_하려 어린 동생올 우물에 밀어 넣었으며 또 에수를 살해하려 음모하있고 무함마드봅 
산해하려 하였다. 

校- 1) ** 사비인”온 유대교나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민시 천사들은 믿는 신도들名- 입건는다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 여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깃으로 밝혀지고 있다. 

改-1》이스라엘 자손들이여，구약에 있는대로 너희와 약속公 하있고 시나이 산윤 너희 안식치가 
되게하였으니 너희는 구약의 율법을 타르고 그 말씀公 기억하라. 시나이산(뚜-르 씨 니)온 
홍해에 위치하고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시 모세에게 언급한 산이다. 
여기서 심계명과 윤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모세의 산(자반무사》이 
라 公리워지고 있다. 


J 산신^50인^ 

S 少與^!我 i ! 향 多으乳 故고 
니^ 화;성笑그;하多 I 누남격^冬 j 巧匕 
육띠야==신多 f 

다다# 聲終身 必塔 
©6 ii ※必逆 


必■犯 (빠; 

다나 C 나;』! 

©々其고과은했;與과 


않以典 tj 移땠짧않此從 
© ^期成匕， S!A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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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러나 너희는 이를 블신했 
나니 하나님이 너회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회는 
명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炎덕•的 jg ，녀^호多 
©례以滅^ 

65.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 
한 자들이 있음올 너희가 알고 하 
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온 
원숭이가 되어 저주름 받을 것이 
라 , ) 

씼臟，^ | 心!;교 1 •必다:혀; 

죠見고效뺐 

66. 그리하여 하나님온 그 세대 
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 
올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 
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혹多 St 과 G 好고쑈切5 해최5 
©以次 

67.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되 하나님께서 너희둘에게 명령했 
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륜 잡아 바 
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 
통하는가 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되 주여 이갈은 몽 
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하여주소서^ 

성%%心노:此織… J 배 
& 뺐대在 V 넸心!炎此與砂낭 
©최， 

68.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하니 가로되 그 소 
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 
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대로 
행하라 

0炎와與公匕必逆?與成다!與 
와述⑷與있知別紅화과 

69.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 
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 
라 1 >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맑고 노 
란색이며 보는이를 감탄케 하노라 

0與쳇고技 ifc 던된척:成細， 

© 七⑮스特보 起改' 51 화系賊 

65-1) 모세의 율법하에서 ‘ 싸바트•를 위반한 죄의 대가는 죽은이었다. 어느 누구든 ‘싸바트’를 모독 
하는 자는 분명 사형에 처하게 되며 그납 일을 한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含애 
굽기. xxxi . 14). 

67-1)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올 선택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라 오의 모진 학 
대 속에시도 하나님 올 섬기는데 인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 앞서 그들에게 예언자들 읍 
보내셨다. 

況 -1) 흰 색인지 검은 색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색깔인지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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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 
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 
리에게는 닮아보이도다 진실로 우 
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은^ uug 고!^ 

©心와技 

71. 가로되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올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흡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 
제 당신온 사실을 설명 하였소 라 
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 客 
회생 하였더라 

七文士쨋始抄놘_1版銳將 
혀노육생•항 _ 技고分 
©巧육^ u 炎與系 

72. 너회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 
서 이 사실올 감추려할 때 하나님 
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율 들추어 
내시니라 

公요 타시 a 少效灰:었 t 逆生 

73. 그 소의 일부寒 ■ 가지고 그 
시체몰 때리라 1} 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중 
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회는 이해 
하게 되리라 

成在 j 少技接我與⑷分:々故 s 

0 心빼致싶 

74. 그런후에도 1 ᄎ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딨뱐_와必 技與；안소3多 

73-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그의 조카가 상속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카는 거부인 삼촌을 살해한 후 밤 
중受■래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사람들은 서로 
가 서로를 밀고하매 큰 싸名-이 벌어졌다. 

이 때 이 광경은 지켜보았던 그 고을의 군수가 “왜玄 서로가 싸움올 합니까? 여 러분듭玄- 위 
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언자인 모세에게로 갔다. 이야기륜 들 
은 모세는 ■*( 하나님께서 •송아지 한마리롭 잠으라 너희에계 명령했노라)”라고 그昏에계 
이르니，이때 이-호은 왜 송아지를 잡아야 합 이유에 대해 서로가 논쟁올 하였다，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암송아지 한마리를 잠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香은 암송아지 한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를 발견하매 하 
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의 벗긴 가죽에다 금옵 가득채워 그 송아지름 구인하도목 
하있으니 그돝은 그렇게 하고 그 송아지를 도살하여 그 송아지 시채 일부분으로 살해된자 

2] 시체륜 때렸더니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나도다. 이때 그들이, ᅳ누가 당신을 살해하였습니 
까?" 물으니 그의 조카를 가르키고는 다시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살인자에게는 상속 
이 되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1 권. p .32-53). 

74-1)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 있은 후에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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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홀러 
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5. 너희들은 그들이 1 ᅩ 너희와 더 
불어 믿음을 같이 하기름 바라느 
뇨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이해 하면서도 그 말씀올 
왜곡하도다 2 * > 


76.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을 
만났을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玄이 각각 만났을때는 
하나님 앞에서 중거가 되도록 하 
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達■에게 얘기해야 되느뇨 D 너희 
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둘이 아 
니더뇨 2 > 하더라 


77.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온 모르고 있단 말이뇨 


75- 1) 유대인香 

2) 이전은 메디나 토박이 (Ansari》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말分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 유대인들 
이 이습람에 귀의하기륜 기대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71/1). 본절에 
서 말씀몸 왜곡하였다 함은 유대인이 모세륜 통해 계시 된 구약 말쏟읍 왜곡했음읍 뜻한다. 

76- 1) 구약에 묘사된 무함마드에 관한 소식읍 무함마드 동료표에게 전해주려 하느뇨 오히려 그것 

은 내세에 가서 무슬립 신앙인들에게 중거가 된 것이라. 

2) 이절은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올 묘사하고 있올 뿐만 아니라 공신자듄에게도 적용 
되고 있다. 만일 메디나의 무슬림륜이 그들 유대인 성서에 예언된 무함마드몰 선택된 예언 
자로 그곳 유대인들이 받아를이기를 희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었다. 신명기. xviii. 
18 절윤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들의 험제돌 가운데서 그대(모세)와 갈은 한 예언자를 보 
내리라” 이 절은 그들 박사들에 의해서 무함마드로 플이되었다. 형제듭이라 함은 셈족으로 
씨 아람백성도 샘족으로 무함마드가 올때까지 모세와 같온 예언자가 출현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이후 수새기 동안 기록된 신멍기 후기에서는, 4 •그 이래 이스 
라엠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오지 아니했나니”로 묘사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륜 

시기 및 질투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공동사회가 강하게 되면 

서부터는 그寒도 무슬림들인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성서 원래의 말씀올 감추어 
버렸다. 


端-切從 仏物此成多與於私 
© 心그^々起썩5깃5고노 

與此 必〉松疾之山 水心起 

외物效紙 W 與心 t 《상 t 一 
巡的第 다씼今多■士:此 
©례與炎:사炎炎강 


여여^6여 S 


















제 2 장 바까라 : 78〜83 


24 


威 fe 


78. 그들 중에는 글올 알지못하 
여 그 성서몰 알지 못하매 단지 
추측만을 했을 뿐이라 1 > 

免必疏炯했여 1 최九쇼:狀必 

©생每 

79.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 
에게 15 재앙이 있올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 
며 그로써 금전올 모으는 자들에 
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 2 > 

생其 分^^ v 文환쇼 S 路^쑈수 
均々勞雜 o 내피교“본此 i 

80. 그들은 불의 재앙이 몇일간 
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입니 
다 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하나 
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 
지 않으시니 너회는 하나님에 관 
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 

뇨 u 

고义 a 後必입 \% 

(3 도성;효갔 뇨仏技 ! u 三※巧'，와“如6、三욧 

81. 사악을 저지르는 자 죄악이 
그롭 포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 
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 
하리라 

^ 확않^抑々그있少: 
©心^除鄭수니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 
하는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생하리라 

公^여보 수 4 切^;吹^ 衣심 1; 

©(!》;'뇌나% f 상토돼 

83.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최致 i 《故:. 빼 6 빼 

78-1) 글올 알지 못하여 구약의 내용을 읽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만 구약의 진선올 이해 하 
려는 유대인돌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營것이라 불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 1 권 • 
p 57). 

79-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의 진리를 변경한 그들위에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목적올 위해 점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보완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 
여 져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올 제시하고 있으며 아부 알싸우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비 
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블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X 타르씨르 아비 알싸우드 
公4，1) 

效- 1) 유대인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고, 後지옥의 벌은 다른 백성듈에 
게 있올 것이라며, 불의 재앙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금송아지륜 섬겼던 기간이 칠일동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H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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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 25 불우한 자들에게 3》 자선 
을 베풀고 사람에겐 겸손하며 예 
배를 드리고 이슬람세普 바치라 
했거늘 너희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며 둥을 돌리도다 

84.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약을 
하사 1 2 3 > 너희 백성들의 피. 安* 홀려서 
도 않되며 백성들의 일부표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해서도 아니된 
다 하였거늘 너회는 엄숙히 약속 
한 중인들이 아니더뇨 

85. 그런후에도 서로 살생읍 하 
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 
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머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 
하는 자 1 >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 
상은 무엇이겠느뇨 실로 이생에서 
치욕이 있올 뿐이며 심판의 날 엄 
한 응벌이 있올 것이라 실로 하나 
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올 알고 계심이라 

86. 그들은 내세틀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경감 
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없을 것 
이라 

87.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1》 
주었고 그寒 이어 예언지들올 오 


( S 0 5대(의心，쇼 I 免 
너 내빼其옮必난과; 

必與;#ᅵ起效徒하고 i 地 
©心與與 G 요과必爲^^於 S 


셨錄폐;班 ■技행 
값; ^⑬ i 수요;# c 冗좌;“心 
빼셨폐;必炎…接，합 
i 、•。士各 W 

巧해，뼈^ 

均고 (보나仏ᄃ; 니心 1<5있 3i 石;호巧々 
©회 

획於않느知分쇄;， 
©心그과此犯 Q 土 

방與? 必一여…; i 轉피 


效-1》유대인유이여! 우리(하나님》가 너희 선조쮸과 성약한 것名- 상기하라! 

2) 야타마: 아비지가 별세한 어린아이 

3) 마싸킨: 일한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인용학 양식읍 얻기 어려운 사람들 
公 4-1) 서로가 서로륜 살해하지 말라. 

效 U 구약(타우라》의 일부 규범만 믿고 인부 규빔은 볼신하는 사람 
87-1) 구약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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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에게 권능를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회들이 3 ᄆ 바라 
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 
회들은 자태 률 부리고 일부는 거 
짓윤 일삼고ᅨ 일부는 살인을 행한 
다 말이뇨 5 》 

ᄂ腦必,⑵匕레 1 名〉;^聲; 
삯고 1 씩 fc 敢생따 炎切於 T 
©必병還占起策턴， 

88. 이때 그들온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에 u 
저주같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 
기 때문이라 

一典物 휘쑈必내刺版 

© 다 Sltii 나있 

89.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 
서가 도래하였을 띠广 이는 이미 
확증된 것이거늘 $ 이것은 불신자 
들에 대한 승리라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왔옵 때 그돌은 
그것을 $ 불신하였나니 이듬 불신 
자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올 것 
이라 4 》 

※均 Sg 公知一^ 상고延的 

1 앴 1; 고心 산 多心其巧 與。쑈路 
낳 방; 難 •多 技 
© 도도多 

90.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 1 >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2》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 
의 종에게 그분의 온혜가 내려지 
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 위에 재앙 

육於士^자一 (겨 3 攻 G 

2) 가브리엘 천사，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뼈둥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 예수의 영혼일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유대인 

4)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5) 요한이나 자카리야름 살해하였듯이 

燃-1》“쿠푸르”는 여 러가지 뉴앙스륜 갖고 있다. 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중 모르는 것，② 하 
나님의 계시륜 부정 하는 깃, ③ 하나님의 속성올 모독하는 것 • 

89-1) 그 성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을 말하며， 

2)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기척-되어 확중되고 있다. 

3)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블 통해서 계시된 말씀 

4)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탄신한 죄악으로 유대인著에게 저주를 내렸고 앞으로 그럴 것이 
라. 

90-1) 유대인둘 

2)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올 불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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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것이라그들은 분노에 
분노름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 
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율 것 
이라 


91. 하나님이 내린 계시를 믿으 
라 했을 때 1 2 3 > 우리에게 계시된 것 
을 믿나이다 21 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 
중하면서도 불신하도디기 그들이 
믿는 자를이라면 그 이전의 선지 
자들을 왜 살해 하였는가 그들에 
게 寒■어보라 


92. 모세가 예중들옴 갖고 너희 
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 15 너 
회는 송아지륜 숭배했나니 너희는 
우매한 자著이라 


93. 하나님이 너회와 성약윤 한 
것과 너회들 위로 시나이 산올 솟 
게하고 너희에게 내려준 것읍 지 
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 
올때 우리는 들었으나 당신이 우 
리에게 명령한 것은 거절하도다 
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암송아지 가루의 1 > 물율 마셔야만 


리么“ I 상==心* V 교 c ) 〜我다 


士多沙15 技니엿타此必始故 
成예없巡义쌌 3 i ' 
빼체※均 ( ig 고次 II 
一多오보'하 公고느一《읽 

… 0 淑多예。必과我해 

향 I 꽤여，빠폐 
^ 벗^; O ! 않씼쓴低6沒 
0 ^ 니하기切次었與^ 
여 빠少分^ 
©抄 i 얏端，起 


3) 유대인들외 인종적 오만은 하나님이 선대한 하나님의 종복읍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불신하 
있다. 유대인들만이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오만! 어떻게 한 민족 또는 한 백성만이 
신의 선택윤 받도적- 되어있단 말인가? 

91- 1)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믿고 라르라 하니, 

2) “우리에게 게시된 구약으로 충족하도다”라고 그妄■온 대답하있도다. 

3) 꾸란의 계시가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을 깃이라는 예언이 그들 성서인 구약에 기목되었움옵 
그들이 확중하면시도. 

92- 1)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나이 산상으로 가고 없는 동안, 

93- 1) 시나이 산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게시된 후 백성들은 엄숙히 지킬 깃올 약속하였다. 그런 

데 모세가 산상으로 간후 그가 없는 동안 백성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모습 
올 본 모세는 화가났다. M 그는 그등이 만든 암송아지롭 가지가 그것올 불에 태운후 가루로 
만들어 營위에 뿌린다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올 마시도록 했으니”(충애굽기. 
xxxiii . 20), 이 사건이 꾸란에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다. 암송아지는 불신과 오만의 상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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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더라 일러가로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희의 믿음 
에는 저주가 있으리라 


94. 일러가로되 하나님 편에 있 
는 내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너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95.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율 텍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 
올 알고 계시노라 

96. 그대는 그들의” 현세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올 
발견하리라 그들 각자는 천년읍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 
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 
이라 * 2 * ) 

97. 일러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 


於내요知느令넜 tj 收必占⑭쑈 

姑必心않때따從逆서 
©成빠效與 I ; 


巧 必및以切接想的跡 
抑旧 i 나 r 必。技多公此 도 



요 4 以니츠드‘ 4 하 16 요多셋 i 고산>谷※々 


고 물에 뿌려진 그 암송아지의 가루는 독약과 같은 것이며, 유대인품은 그色이 불신한 죄의 
대가로 물에 뿌려진 가루를 마셔야만 했다. 

96- 1) 유대인 

2)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는 다읍과 같이 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길， M 주님으로부터 천사죤가운데 한 천사가 메시지와 계시를 
가지오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아닌데 당신의 천사는 누구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 n 라고 하 
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4 •가브리엘” 천사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길 “가브리엘은 전 
쟁과 살인유 일삼은 자로써 우리의 적이도다! 만일 당신이 비륜 내리게 하고 자비륜 가지온 
"미카엘 M 천사가 당신께 왔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신옴 따랐윤 것이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개시되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띠 

97- 1) 무함마드 시절 일부 유대인들은 가브리엠 천사가 말合-올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을때, 

무슬립듈의 믿음옵 조용하었다. “미카연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올 대번하는 가장 훌붕한 왕 
자(다니멘. xii . 1) 로 불리웠고, 가브리엘 천사의 含현은 두려움을 자아냈으니”(다니엘. viii . 
16-17) 이리한 구실로 미카엘 천사는 그-푠의 친구였고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구실은 단순히 천사들과 예언자들올 불신한 깃 뿐만 아니라 하나님올 불신한 것과 다를바 
없었다. 어띠한 경우륜 막론하고 한 천사를 믿고 다른 천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신 
앙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올 받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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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말하라 하 
나님은 천사몰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꾸란을 계 
시하셨나니 그것은 이전에 확증되 
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 
의 길이요 복음이니라 

^ 냥冬피 iU 표 

98.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 
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 
적이시라 

^ 花주:; 쇼必父④占: 

© (닌용=삿1도스배“ 

99.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냈으니 이단자들 외에는 
이를 불신하지 않으리라 

免 V 자切以域얜逆위述 
@6其과 

100. 그들이 성약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 
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 
었더라 

■於巧今;가功:與必와抑 
©必故* 

101.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u 왔을때 구약에서 확 
중 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 
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들 불신하며 2 >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 

必과知과 ii 成乂成必炎松 
巧; 고 u 든생"홋;넣당 6깃笑은 즈5 
© 6义머;多육〜후 

102.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 
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은 이륜 불 
신하였으나 사탄들은 거역하며 백 
성들에게 요술 1 >과 또 바벨왕국 시 
절의 하루트와 마루트 두 천사에 

一아 

心■分빼 德과)犯; 
山다최^抄故與 나刺 

101-1) 선지자 무함마드 

2) 이 성서는 꾸란이라고도 해석된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구약으로 불이되고 있다. 즉 구약 
公 단신하였다 함은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그 말씀옴 참신하였 
다는 決으로 起•다. 

102-1) 마숨의 방범과 관습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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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려졌던 것 갈은 것을 a 가르 
쳤으나 천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 
나님의 인도몰 불신하지 말라 이 
들로부터 백성돌은 남자와 아내를 
구벌하는 불화의 요소몰 태웠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어 
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노라 그리 
고 그들은 해치는 것과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노라 유 
대인들은 요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그들의 영혼올 팔 
아비린 그들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리라 2 3 * * * * * * * 》 


103.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마 
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 


104. 믿는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 
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윤 
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몽 
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11 


105.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 


除敗以시以니與^ 雄必최 
公多 j 탄匕 1식호 多 Si 좌各그^ 

<1가상 i 승史—:고:;'，;35 “分 
빠匕 i 於황씨次* il 
‘此 

0 6 ;災 5 必抄예 


逆“以 p 외與別이 公抄; 

各 G 雄必성 

뼈소多도 여 以허 I ;公◎沙향 
©요?在◊仏 (고其고계느다5 

必예:公 必 I 必 淡頭起 U 


2) 바벨 왕국 쿠파의 땅에 거주 했던 하무트 왕과 마루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 
했던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지 U 권. p.G9). 

3) 이 게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솔로몬읍 언급했윤 때 유대인의 교구장寒은 ** 다윗의 아유이 

에언자있다고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는(습로몬) 마술장이가 아니었는 

가?..라고 하자. (솔로몬이 마술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마술을 가르쳤느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이 당시는 여러 가지의 마술이 번성하있던 시기로 유대인-玄은 예언자들을 요•分장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하문과 마문윤 보내어 백성에게 마숨이 무엇인지안 가 

르치 요술과 기직올 구변하도록 하였다(타프씨르 압꾸르뚜비 41/2). 

104-1) ••라一이나-身 ••에매 모호한”말로 표현하였다.，•라一이나”는 -리아ᅳ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 인유의 복지寒 보살?!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대인玄이 그 뜻올 조소하기 위하여 친자산 
생략하여 “무우-나■'에서 파생되고 있는 ••라""이나**토 바꾸어 ••어리석各”이란 뜻으로 만石 

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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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그 
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위에 복 
음이 계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 
푸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심 
이라 

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 
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옴 너희는 모르느뇨 1 ᄎ 

107. 천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 
회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 
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108. 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회의 선지자께 질문普 
하고자 하느뇨 믿음윤 버리며 불 
신하는 자는 바른 길로부터 방황 
하노라 

109.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 15 너 
회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륜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 
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必피 t c 떼 !; i 나와 


VU 致^•조 C 속 I 々고향《노 每 Sti 
©호과接 多少쑈 I 최 i 法 

I 逆犯싶3心 년훼넷해 
©세 5 〈p 자，쇠5;效% 

c 八多 U 따文以巧? J ; 구 

<5도^ 방다义:혁。 i 公슛玉义가其용‘노 
©_ 遠; 

必技與域넜 M 此起與 
^以그穴述沒5起 I 
故(知；값; 여난계;幻 빠 


106-1)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나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게시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읍법은 다륜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게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폐기, 보완되거 
나 삭제되거나 변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유대인퓰에게 수차례 경고되고 있다. 

한편 꾸란 2장 115절의 말씀이 2장 144절(끼불라 : 기도의 방향)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처 
럼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믿지않기 때문 
이다，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말씀으로 대 
채된 것으로 붙이된다, 

이 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무함마드의 명 
령이 마음에 드는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령도 했다가 금지도 하고 또 그급에게 시로 다 
르게 명령하니, 오늘은 이 말各 하고 내일은 그 말을 취소하니 이것은 꾸란이 아니고 무함 
마드 자신의 애기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를이되고 있다(사파와트 
타과-씨르. 제1권. p .71). 

109-1) 유대인과 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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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용서하고 간과 할지니 진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 
능하시 니 라 

110.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름 
바치라 1 ᅮ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 
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할 것이라 하나님온 너회들 
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11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 
니면 천국에 돌어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 
상에 불과하도다 일러가로되 그들 
이 진실이라면 중거寒: 제시하라 
말하라 

112.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 1 포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 
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 
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113.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올 따르고 있다 라 
고 말하고 1》 기독교인은 유대인돌 
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로고 있다 
고 말하며 2 ᄆ 성서를 읽고 있도다 3 ’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발하도다로 그러나 하나님은 부한 


©述 伊쟌》쇼收?/나， 

少々於§쒔|!與때版돠; 
^ 6!드상。강그울보各소5고之多찾 
©고슷石 ji 그5다 

냔 U 接“註^ 

©必:'나 私값와있 

☆與 切^쇼公^;江必移 
© 6多5今々 女류 

넜以쇼 H 대]起、 

能와쑈성^起향接아삯^다 
고段:必: 紙%^ 

©여:샜與從%년| 


110-1) 육체적 신앙의 상징인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옵 위해 쓰여질 재물을 바쳐 신천하는 신앙, 

112- 1) 하나님옴 믿고 선지자륜 따르며 

113- 1) 유대인들은 예수몰 불신하고 기독교는 원래의 종료가 번질된 종교라 만하고(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1권. p.74-75) 

2) 기독교인寒은 반대로 유대교가 본래의 깃 0 ᅵ 아닌 것이라 알하고 있다 • 

3) 유대인은 예수름 상신하면서 그들의 종교한 이교도라 만하고. 기독교들은 모세를 불신하면 
시 그玄의 종교톱 환신하였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알씀이 계시된 동기몰 다옵과 같이 
전하고 있다 ♦ 나즈란 백성 가운데 기독교인풍이 선지자풀 찾아 왔을때 유대교의 교구장유 
온 선지자앞에시 논쟁公 하였다. 이때 “라피으 이몬 하르말라”가 말하길. ••너희들은 이교 
도往이다;•라고 하민시 예수와 신약公 불신하매. 기독교인玄 중의 한 남자가 유대인증에게 
말하긴. ** 너희쥰이야 말로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구약윤 불신했은때 하나님께 
시 이 전읍 계시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i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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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114.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 
옴 염원하는 것을 막는것 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뇨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뇨 그 
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며 u 현세에 
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응벌 
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115.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있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진실 
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 
이라】》 

116. 그들은 1 ᅵ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 
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 
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2 > 

117. 하나님이 천지寒* 창조하셨 
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118.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 
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 
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 


스 I 나고0七;나, a 安！우그 各“으封고수; 

滅沒故發셋 
©美낮:冬 t 고 

홧낫起與雜따성심때; 생此 
必其요: 니; 公 t 


〒巧 id 與갓^,此技疏 iijiK 

© 

©소炎여 

기物방 j 公!^ᄈ么산 


4》그 성서의 백성玄이 서로가 서로를 상신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람인 가운데 불신자들은 무 
함마드륜 普신하였다. 

114- 1) 사원에서 하나님公 경배하는 것名- 방해하는 자는 민망하니 그것은 로마가 예투상인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카으바 신전에서 무습림품의 신앙普 막아 그물이 밀망한 것과 다윤바 
없다. 

115 - 1》이 말씀은 “끼안라”(예배의 방향)륜 잃어버린 자에게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 

든 아니 계신곳이 없기 때문에 여행중이거나 다욘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향各 앙 수 
없음 경우에 자기가 서있는 방향各 향해서 예배署 행할 수 있는 것으로 營이되고 있다. 

116- 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든이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아지르”가 하나님 
의 이라 주장하고，기독교인著은 예수가 하나님의 들이라 하며. 봉신자昏은 천사들 
이 하나님의 만公이라고 서로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윤 부七하였다<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1권.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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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리지 않는가 라고 마치 이전 
의 우매한 자듄이 그랬듯이 말하 
니 그들의 마음이 닮았도다 하나 
님은 신념읍 가진 백성을 위해 계 
시를 내리셨노라 

^ ^ 섹시‘ 

接典 g 

®^；A 

119. 하나님은 그대 S 진리의 복 
음자로씨 그리고 징고자로써 보냈 
나니 지옥의 동반자푿에게 관하여 
는 책임은 없노라 1 > 

“故었夕逆分 i 방홋 多낚此以% 

120.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대寒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 
의 신앙을 따로라 할 것이니 하나 
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 
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망음 따 
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반지 못할것이라 

낫⑷와^乂占려 liWJ ⑬크도起^^ 

슨々상감技社收조썅心錄■해 

121. 성서宣，받은 그들이” 이슬 
람에 귀의하여 올바르게 성서寒 
낭송할 때 그들이야말로 믿음普 
올바로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환 
불신한자 멸망하니라 

心接: 춰々次후《與與!■必펴 

4 公:，밖、樂과 

122.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회 
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 
을 다른 백성위에 두었던 나의 은 
«l| n -0* 기억하라 

a 方.^轉多抄治 此1다與 i 
© 公典炎 Ss 

123.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 
게 유용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수 

乳않짯琴※多必성회明與 i 

119-1) 믿各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써, 붐신자돌올 위한 경고로써 이 진리忍 보내며. 
그대가 그長옵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公 다한 후에는 그香이 믿음윤 갖든 또는 
참신하든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121- 1) 성서의 백성(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신약公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公 인식 

한다면 그퓰은 그-융의 역사름 읽어 옵바른 신앙유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스라언(야곱)이나 이스마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한 교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名- 김 
배하는 상징의 장소로 ** 카으바”신전옴 세위 진 인유가 하나님은 경배하는 중심지로 만分 
었던 것이다. 

122- 1) 모세 시대에 있어 하나님玄- 경배한 이듄에게 태문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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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지 아니하머 어떤 중재도 효 
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을 두려워 하라 

124. 상기하라 1 ᅩ 주님이 명령으 
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할때 그는 2 * ᅩ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寒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후손으로부터 지도자 
들이 있올 것입니까 물으니 말씀 
하사 나의 약속은 우매한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125.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 1》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 
었으니 기도寒 드리기 위해 아브 
라함이 멈춘 그곳올 경배의 장소 
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 
과 2 >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올 정화합 것을 아브라함 
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126.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옴 평화로운 곳으로 하 
여 주소서 n 하나님읍 믿고 내세튤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 


© 與逆^ 


^ 起微%%與後^ i 第與 
a 必요硬3하# 知5射 

©쇼換 


藏與錢路棟&따; 棟必1 句^ 
® 必쇼,沒《述與抄 


대⑯。0왕우타々0않; 
^ 仏 그冬와 i 싶!/좌(系이 S 과占섬펴 
© 상兵■내고■後⑬與本 


124-1)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우리말의 상기하라는 말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윤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라는 뜻이며 ** 그대”는 모두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 

2) 아브라함 

1法- 1) ••카으바** 신전의 건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옵라간다. 이 신전은 다음 및가지 의의 
한 갖고 있다. 

① 그곳은 아람부족들의 상업 중심지, 시 낭송, 강연장 및 경배하는 중심지였고， 

② 그곳은 성역이었으므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그 성역안에서 싸움이나 무기 반입이 금 
지되었고 살생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모세 율법시대에 살인자香이 은신 함 수 있었던 
은신처와도 같았고(민수기. XXXV . 6 ), 또는 중세 유럽에서 범인-든을 추적한 수 없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③ 하나님今- 경배하는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보이는 
아브라함 신전이 남아었다. 

1災- 1) ••이곳은*' 맥카를 말하며, 

2) ••풍성한 과실들”이란, 멕카는 玄산의 계곡에 자리잡은 불모지였으므로 현세의 물질적번영 
윤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 수 있으며, 4 •관신자듭윤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계시로 미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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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 
하게 하다가 3 >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춧&을 세우며 주여 저희 
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 
소서 주여 당신이야 말로 들으시 
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爲 麻앙삶 i ; 짐如넣■起災 
© 以나 “a 必1과 

128. 주여 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올 
알려 주읍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읍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립고 
자비하십니다 

到피故^松 
후상 ssy 部在敢 
©호玄위 

129. 주여 당신의 말씀을 진하고 
성서와 지혜寒 가르쳐 u 그돌을 당 
신께로 인도할 선지자寒 보내 주 
옵소서 그리고 그들읍 청결케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 
고 지헤로 충만하십니다 

생;#!起쇼4 녀삶때5% 
■빼빼때여 
©꽤생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 
는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 
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寒' 선택하 
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 
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고以 라 te 打 兩과허 
빠■내如쇼빠 
© 하 

131. 주님께서 내게로 귀의하라 
고 n 말씀하사 나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 라고 하더 
라 

© 띠 3끊$ 향와 그없上 

보아시 “내세의 번영과 행복"名- 의미 할 수 있다. 이숨람온 헌세의 행복과 내새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당분간 만족케 한다"함은 현세란 내세# 향하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므로 현세에서는 믿 
지 않는 창신자-玄에게도 믿는 사람들과 목-같이 물질적 양식융 주나 잉원히 사는 내새에서 
는 창신자유에게 지옥의 벌이 온다는 뜻 

129-1) ••지혜-는 무함마드의 진봉, 신앙에 관한 지식, 이슬람빈과 규범公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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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 
게 그의 종교 普 따르라 했으며 야 
곱도 1 >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 
셨나니 2》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 
생을 마치라 

，孤到妙고 起 文 必가兄 V 爲 s 
©ᄋ^^：! 起^쇼상多5 

133. 야곱이 죽음에 이를때 너희 
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 
의 자손돌에게 내 다옴에 너회는 
무엇올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 
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 
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 
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仏必쳇雄하인必故必雄匕 然1 

分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 
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 
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온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율 했 
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올 
것이라 

© 6次•性(성公效 

135. 그들이 말하길” 유대인이 
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러하면 
너희가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일 
러가로되 우리는 가장 윤바른 아 
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노라 2 > 

終敗쑈쑈映〜知과沙;抄與5 
© &해士述1괴容 

136.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읍 

¥0 山 i 飯쎈 a 혹혹故，改유 

131-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132-1) 야곱도 그의 자손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名* 따르라 하였다. 

2) 아브라함과 야공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숨람名- 너희 종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135-1) 유대인과 기독교인. 족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북올 받옵것이라 말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에 이# 수 있다는 각자의 주장 

2) ** 하니프” : 정교의. 믿음이 온전한. 진실한 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상公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윤 寒신하여 봉인성올 업었고 기독교는 삼위일 
체설로써 유입신 사상에시 벗어났다. 

그러나 이습람온 아브라함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윤 따忍다. 

136-1) 무슬립著•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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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2 >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 
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 S ， 에게 계시된 것 
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낼치 아니하 
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 
이라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올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 한다 
면 그들은 지옥에 빠진 것이며 하 
나님께서는 그대長* 그돌에 대항하 
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1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례를 받나니 세례함에 하나님보다 
나은자가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 
게 경배하는 종들이리 1 > 

139. 일러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 
에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의 것 
은 우리의 일이요 너회의 일은 너 
회의 일이로다 1》 우리는 그분만옴 


。쑈去致략兒心邊1 切1 
©心고쓰화 


必상아;述必;V혀士狀鳴 
양따쑈必벼。최 a 公轉 



니 소文《이 i U 느느외“•서“至“ 
©《上各 

선明敬沒;技쇼雄 t 與，起⑶ 
©心와피서必收그향 


2) 이 전은 바로 이습람의 기본 H 리용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만올 경배하는 유인신 사상과 

後) 무함마드를 봉하여 게시된 말씀, 족 꾸란을 믿고 

後)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말씀, 今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수후프”와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必 모든 예언자들올 믿고 따른다. 

138-1) ••시브가”는 세례 또는 영세라는 뜻으로 언어적 해석은 염색 또는 색깔을 의미한다. 아람 
기독교인들은 물에다 색깔을 넣어 세례옵 밤았는데 세례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색 
간名* 얻었다는 것올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습람에서의 영세 또는 세례라 함은 직접적인 하 
나님의 영세몰 의미하며 “시브가"(색깔》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 시브가”가 “이슬람”으로 플이 될 수도 있다, 

기목교인경이 자손들읍 물로써 세례륜 하자 하나님께서 ■•시브가타 알라” 즉 이습람으로 
세례하라는 은유로 계시를 내린 것으로 普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데 반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고자 한 때 
M 목욕”하는 것으로 4 ■시브가”롭 玄-이하는 학자도 있다. 

1391)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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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하노라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 
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뇨 일러가로되 너희들이 하 
나님보다 더 잘 아느뇨 하나님으 
로부터 계시 받온 중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울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141. 이들은 지나가버린 한 백성 
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 
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 
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 
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 
지 않음 것이라 

142.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그둘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읍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분께 
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 1〉 

143.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 
에게 중용의 한 1 》공동체를 선정했 
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중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회들에 
게 한 중인이 되리라 또한 너회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2 소 


，，之，'，，，；，，서년 -， t 

J 與 T 與 f ; 쏘比爲기쑈雜화 W 


나次犯 혹디匕彩난明此: 
©성^必於 文 J 


必 ■부화ᄂ。知一心0;起: 
起⑶必상此瓦紙被 

必在녀 테 

邊 Su 如於取년與收免1화句接 

빠^冷 o 與，後次 m 


임은 너희가 책임진 것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위들 대신 할 수 없다는 뜻 

142- 1) "알바라”에 의해 전하여 오길,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오셨을때 약 1(3 개월에서 17개월 가량 

온 예루살렘올 향해 예배를 하었다. 그후 선지자께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윤 향해서 
에배를 드리고자 했음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계시름 내렸다. 

우리는 그대의 일굴이 하늘로 향한 것을 보고 있도다 (2 장 144절), 그러자 어 리석은 유대인 
들이, u 그들이 예배하던 기도의 방향올 무엇이 변경하는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 
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지 U 권. P .87). 

143- 1) “중용의 공동체”라함은 이슬람의 본진가운데 하나로 중용은 편견과 아집읍 배제한다는 의 

미와 함께, 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은 전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신전이므로 지역직으로도 
동, 서，남, 북의 한 중심지에 있게되어 “중앙”이란 지역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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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 
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 2 3 > 

144.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 
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 
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옴 향하게 
하리라 1》 그대의 고개受 ■ 영원한 경 
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 쪽으로 고개玄 향할지니 성서 
長 계시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 
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2> 하나님은 그듬 
이 하는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 
니시라 

145.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 
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올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 
라 그들은 1》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 2》 지혜가 그 
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회 


쑈心此?~고《교과多方敎版記 i; 
© 교(义빡技人컷향 Q 낫“홧 


크^소%!^^ t 데令여“ dircipoS 
과笑;遠즛多身도호巧多、‘셌，요 S 
超 i 士與料必탄#!到 錄해班 
©‘> 년쐰版 


«，與腦路效 I 起 산與故 
匕용학/?兵义과그;낮53호낮兵, i 法定; 
(三^3 分各匕 5 八《은;“ ^ I 생) j 


2) 예배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카으바”로 변경되자 사람들이 묻기들，"이미 고인이 된 선조 
들은 에배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올 향해서 예배를 했는데 이 선조들은 어떻게 
됨니까？"라고 묻자 ••실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심 이라”라는 말씀이 
계시되었다. 

3) 예배의 방향이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옮겨지기전에 예루살렘윤 향해서 예배를 근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됨니까? 라고 진문올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도 
다-라는 절이 기1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1권. p . 期), 

144- 1) 무함마드 그대가 원하는 방향윤 그대의 선조 아브라함의 기도방향 “카으바”신전으로 향하 

게 하리라. 

2) 예배의 방향올 예루살렘에서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전환한 하나님의 진리름 알면서도 의 
심올 하였다. 

145- 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기도방향올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기도방향各 
따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등 다큰 
점들이 많았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 .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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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 한 우매한 
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 

146. 그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宣 ， n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 
실올 a 숨기고 있도다 

147.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 
된 진리이니 의심하는자 되지말라 u 

148.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 1 ᄊ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회가 어디에 있던 하 
나님께서는 너회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 하시니라 

149.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 
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 
올 알고 계시니라 n 

150.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 쪽으로 향할지니 n 악을 
지향하는자 외에는 아무도 이의寒 
제의치 않윤 것이라 그대는 그들 
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민 나의 은혜가 너희 위에 


강炎免應々從姑썼必 g 此와 
©회채1■획與 

轉匕^;장 H 起淑藏 i 典起典 
©호，夕系义 F 쇼 I 孤^技與_ 


© ^ 妙馬 빠빠故 f 


밖典^聲획^설士; 
聲救;述起出炎갰&紙 
效방， b ： 始했雜_년吹 
0以갗難改接^ 


146- 1) 무함마드 

2) 구약과 신약에 ••아호마드_이란 이各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 

147- 1) 하나님이 계시한 기도의 방향과 그 종교가 진리이니 이슬람 공玄-체는 이콜 의심해서는 아 

니된다는 의미 

148- 1) “후와”<그것)윤 ••목적•，으보 寒이하는 학자와, ‘겨봄라，，(예배의 방향》로 해석하민시 움마(이 

습람의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9- 1) 여행자에 대한 에배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여행자도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 

은 하람사원으로 매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가르킨다. 

150 1) 예배유 드인때는 카으바 신선名，향해야 한다는 것은 3번째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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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케하여 各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151 . 하나님온 너희들 중 한 사 
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 
에게 그분의 말씀°을 낭송하고 너 
회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 

雜^ 與始^激^必 T 

152. 너희가 나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 
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153.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 
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 
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 1 > 

一요 i 삶 5 색도々 y 고최⑮ 
©용) I 

154.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 
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되 너희 
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寒;化在!?나 1 사벗;在 
©6 처 

155 .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 
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 
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한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이 있으리라 

& 래휴샜賊義錄波 
©《一※; V 괴도 i 受 V 

156 . 재앙이 있을때 오 주여 우 
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 
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157. 그들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 
해가 있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 
도 되리라 


151- 1) 꾸란 

152- 1) 경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 하나님올 염원하라. 그리하면 “나"는 보상과 관용으로 너희든名* 

기억하리라. 모세가. “주여! 제가 당신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했名•때， 

** 나만公 임원하되 잊지 아니하며. 나만冬 임원 했다면 내게 감사한 것이 된 것이요 나한 
망각 效다민 나름 불신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였다<이브누 까씨르 암무크 
타싸르 142 /U 

153- 1) 인내는 모든 은혜륜 얻으며 예배는 모든 악음 제거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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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사과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 
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 
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온 보 
상으로 응답하시니라 1 > 

:策넛왱私※》,士。 

159. 실로 성서”에서 확중한 말 
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普 감 
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 
주할 힘읍 가진 자들의 저주을 받 
읍 것이^， 

必내빼 ■ 

쑈 ti 않적/々년。與起 1; 

160. 그러나 속죄하고 수정하며 
진리 륜 밝히는 자돕온 제외가 되 
나니 나 1》 는 그 돌 위에 관용을 베 
受 ■리라 실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생빼加接;，;父其 技冗跡免 
향흙 

161. 믿음을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돝에게는 하나님과 천 
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 


162.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빌이 경감되지 않올 것이며 고통 
이 잠시도 모면 되지 않을 것이라 

©⑶救射>，例쌌此勢路^ 

158-1) "사과"와 “마르와”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씨 지금은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마쓰지둘하람)안 
에 있다. 성지순례(하지 및 우무라)로 이곳名，찾는 신도듬은 “ 싸이”(사파와 마르와 두 동 
산사이를 7 차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어린 이 
스마언이 사막의 열사와 갈중으로 사경에 이르자 이 두 동산 사이를 뛰면서 하나님께 물 
올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하사 “ 잠잠 ^ '우물을 주었는데 이 두 동산 가까이에 
있다. 

이절은 그 당시 아람 이교도들이 남, 여 우상公 이곳에 갖다두고서 초기 무슬림들올 욕되 
게 하자 “ 사과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나니”라는 말쏭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159-1) 무함 마 드가 예언자로 을 것이라는 것이 그급의 성서(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올 부 
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好째 천사들의 저주름 반으며 

셋째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에시이다. 

160-1) 본절의 M 나”는 하나님올 가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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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 
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 
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64. 보라 천지宣，창조하시고 밤 
과 낮을 구빌케 하셨으며 사람들 
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容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융을 퍼 
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의 운용에 순종하 
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올 가진 자 
를 위한 예증이라" 

165. 그러나 무리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들올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둘이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 
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우매한 
자들은 웅벌옵 맛 S -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 
나님의 벌은 강하니라 

166. 추종받던 자達:이 그둘을 따 
르던 추종자들윤 의절하니 그들은 
응벌읍 맛볼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노라 

167. 추종자들이 말하도다 우리 
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들이 우리& 의절했던 것처럼 우 
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 
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 
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 Mi 多넷效5않와^ 

져드 々나:以 j 장!/우고과하往^ 
차兵데 ij 3 士조■있 I (ji 

、셔강 封냥。味^ 

© 낙心巧심夕(보도多크1 

(피은몇이;와향;^:념섰性，^ 

빠^必 

©ᅱ湖^ 

이及銳미 i 雜心때。!차從#其 M 

©수幽^피 

!炎찼歎述3 與必成版 
h j > 0 ^ O/X 그 lifij 在수分익 
©，좌靜述 


1& M ) 창조주는 그분의 형상융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써 창조주의 유인성과 창 
조주의 존재하심과 모든 만玄이 창조주의 섬리에 순종하는 것옵 인식함 수 있도찬 하였다. 
즉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들 이상이라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우주의 진서와 조화 
는 파괴 되었윤 것이며, 책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유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듯이, 이 우 
주와 만물이 있는 것은 그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압 수 있다. 또한 밤과 낮의 구변 
이 있고, 계절이 있으며，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옵 초월한 창조주의 섭리와 
V 리이 아니면 普가능한 깃으로 보아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多함옵 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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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 
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 
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 
들의 반역자라 

《좌 [j 떻싯 i (보장 公反5 및美^接행 
© 향때起 h 典그님 故 

169. 실로 사탄은 사악함과 수치 
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하 
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 
지 못하는 바몰 중상하도다 1》 

如해步此피《쳰너次料 
©여與 

170.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 
시한 길음 n 따르라 하니 선조의 
길올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 선조들은 지혜도 없었으며 안 
내도 못 받았지 않했더뇨 

淨^， &D5 犯 1; 남必起與 
此功 W 射占激參域於 

171. 불신자들올 비유하매 목동 
이 양떼롭 고함질러 부르나 그말 
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며 장님 
이라 

iiAS 다앞사과^!;:^必% 

© 6；起：接以 與以端놘없 

172.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하나 
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중 좋 
은 것율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올 경배하라 

雜射삶;;화다향雜 
@ “以延 U 么 쇼！多과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를 먹지말라 u 또한 하나님의 이름 
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 
지말라 2 > 그리나 고의가 아니고 어 
쩔수 없이 먹올 경우는 죄악이 아 

느乂此사넜九^其^대 
i 敬※多必나妙 i 하※比 Q 낫뻣 
예注 

169- 1)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금지하고, 금지한 것은 권고하미 인간들로 하여금 유흑에 빠지도 

록 하는 행위. 

170- 1) 무지와 암혹과 방황속에서 선지자를 •著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인 꾸란 

173-1) 죽은 고기라 합은 육식동물로써 식용으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물론 바다의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고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 
存온 풀이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육식동물과 유사한 바다 동물의 죽은 고기도 허용되 
지 않는 것으로 플이하고 있다, 

2) 제단에 올리기 위해 도살된 고기，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고 우상의 이몸으로 
도살된 고기도 금지되고 있다. 식용으로 짐숭유 도살할 때는 ᅳ비쓰밀라”(하나님의 이름으 
로》, 압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꾸란 구전올 암송하고서 도살하게 


















제 2 장 바까라 : 174〜177 


46 


錄 


니라 했거늘하나님은 진실로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74. 하나님이 성서에서 계시한 
것을 감추고 n 하잘것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그의 복중 
에 유황불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순화시켜주지 
도 않으시니 그들에겐 엄한 벌이 
있을 뿐이라 

175. 그들은 진리륜 버리고 방황 
올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옴 원하였나니 그들이 유황불 
위에서 참을 수 있단 말이뇨 

176. 그것은 n 하나님께서 그 성 
서륜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성서 
에 이의寒*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 
했기 때문이라 

177. 동서로 고개 S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늘 1 ᅩ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 
과 성서돌과 선지자들올 믿고 하 
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 
비가 • 떨어진 여행자에게 구걸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올 했을때는 약속올 이행하고 


乂多;남향 一쑈“35犯心;:양‘3돼 & 
B 免起;땅改與歌향必鄭私 
ᅳ⑷史딨必째煙接 
@ 名선4»技우신; 


vluo3tJ 나 0s?3L 신안乂신 c 소 1 ^ 오 

© ⑩冬冬디토쇠노 

^成福%향 

©“ 雄넣여난必있 

나功; ?우冗으찾나々; 쓰以 i 왕 起? 

y 장 如成表^ 此 

句細與必典令않핫知1색!篇; 
^ 足初 5 炎^在。典^방값 


되어있다. 자세한 도살법은 하디쓰 40선(최영길 번역 및 해석 p.74 참조) 

3)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힘할 때，목숨名 ■ 구할 때. 또는 압지못하고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되는 것으로 들이되고 있다. 

174-1) 구약에 예언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기록各 숨겼던 유대인들의 교구장들에게 게시 
된 말씀이다《알파크르 알라-지 28 / 5 ). 

176- 1) 유황블속에서 벌올 받게 된 것은 

177- 1) 진실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율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써 ①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며，② 

진실과 성실은 자선융 실천 함으로써 행위의 모범이 되며, ③ 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강건하고 혼豆士지 아니한 자새로써，④ 사회조직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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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역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 2 ^ 이들 
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178. 믿는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 
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 
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할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올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윤을 따른 것이라 이 
것온 너희 주님으로부터 감형과 
자비로다 그후 범행올 범한자는 
고동스러운 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179. 이 동둥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사람 -3 •이 
여 스스로을 자제할 것이라 

180. 너회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그는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 
서 유언을 남기라 1 > 이것은 하나님 
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 
무라 


2) 지금까지는 종교의 원리와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 관한 말씀이 게시되었 
다. 그러나 본 절부터는 바까라 장의 대다수가 이슬람법에 관한 계시다. 

178-1) 이슬람이전 사회에서는 무서운 보복행위가 잦았으나 이슬람이 도래함으로써 경감 및 완화 
되었다. 보다 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는 우선 자비와 관용의 촉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둥한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올, 여성이 여성올 살해 하였을 
경우 그와 동등한 처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동둥한 권리로 부유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 
람이，사회의 유명한 사람이 살해 당했다하여 그의 생명이 빈자，또는 하류계급 사람各의 
2-3 명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 만큼만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으며，가해자는 피해受 준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 
자는 그 이상의 요구, 그 이상의 처변은 지위고하를, 빈부의 차이륟 막론하고 요구한 수 
없으며 요구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번역된 꾸란에서는 “끼싸-쓰”름 보 
북 ( Retaliation ) 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들이된 것으로 보아서는 ** 동등한 처벌"로 플이 
해야함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이스타업 자손 즉 유대인융은 동둥한 처벌법(끼싸-쓰)만 있었고 보상제도(디야》 
가 없었으며，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동등한 처벌(끼싸-쓰》온 없었고, 보상제도(디야)만 
있었으나 이슬람에서는 동둥한 처빈(끼싸-쓰)，보상제도(디야), 관용(아프우》의 세가지가 
적용되고 있다. 

180-1) 공정하게 양도하되 |륜 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썻유되년义짼 i 終상！ as 하향 

육자그 노‘！ 향도今;々낮행⑯ 
© 數典故廣部※心나於巧炎 j 


V 鄕 (내^(셔 Ijj 分5 
©최회 

년々,앉크占功 최今寒匕상 
© ⑯必於令및느起與心좌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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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그러나 유언을 듣고서 그것 
을 변조하는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 
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182.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 
이나 부정으로 죄악스러움을 두려 
워 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 S 
화해시킬 것이니 이는 죄악이 아 
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 
로 충만하심이라 

183. 너회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온 1 > 의무라 자제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184. 정하여진 날에 단식올 행하 
면 되나 u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올 때는 다른 날로 대용하되 불 
쌍한 자륜 배부르게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 
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회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 
희는 알게 될 것이라 2 ᅩ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본절이 계시될 때까지의 유산 분배법이었으나 후에 재산분 
배법에 관한 다른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i 권. p,i 校》. 

1投- 1) 라마단 달의 단식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名- 정지 또는 중단 하는 것으로 아부 우베이다는 
음식이나 대화 또는 활용하는 것윤 중지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에 
서의 단식은 단식을 하는 의도와 더불어 낮에 음식과 음료수와 부부생활올 중단하는 것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6-107). 

184-1)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답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듄에게도 단식한 것은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답 동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년중 하무，즉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가 익사한 
그난 하부만 단식 하였으며, 기독교인寒은 라마단 답 단식올 실천하고 있었는데 연사의 
무더위가 그풍올 엄습하자 기후 번화가 없는 다른 기간으로 바꾸었다. 그대신 10일옴 더 
추가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듬의 왕이 빙올 앓게되자 7일동안 더 단식할 것올 
맹세하였다. 그후 다른 왕이 군림하여 말하길, 3일올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 
자 3일용 추가하여 50일이 되었다. 

(하싼에 의해서 전하여 지고 있음 : 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06) 

2) 어려움올 무롭쓰고 단식올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옴 말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 또는 4수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식을 했음때 보상이 있음올 의 
미한다, 샤피 법학자는 임신중이거나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까지도 포함하고 있으 
나, 샤피륜 제외한 다忍 학자들은 임신중이거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단식읍 한 수 있더라 
도 단식윤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 I 생多샀 pfA 斗此:〔디 y s ; 於 
©故&必 I 화생以 

화:心상必©松。々。6技^ 
©; y 뼈방)終紙 


시 ^ ji 起항 

i 抄생셨아5 必名始端 
疏“逆^ 與정聲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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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敗.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 
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경우 
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 
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 
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 15 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회에게 복음올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186.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 
에 관해 물올때 나는 너희들 가까 
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돌의 소원 
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 
름에 따르라 나者 믿는 자들은 윤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1 > 

187. 단식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읍 허락하노라 그녀돌 
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회 
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 15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밀히 행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 2 > 너희들에 
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 
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녀들과 잠자 
리寒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얀실이 검은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 
라 그런다음 밤이 윤때까지 단식 


1奴- 1) 라마단 달의 일수대로 단식해야 한다는 뜻. 


。최나고 ■의匕우 

多3나냐 P 낸쳔心心占5예; 
박상라:드와;여핵 
:샜炎與: 3 J 행炎技錄藏 fe 松 
公'향 5상_ 
© 빼화 

I ;파功起요‘功匕 아5 

의切炎면 ia 與라니대， 

© 

(★iL 낙각아左향 i ‘장 
쓰화^싸^ 於^향그 a 
여장以^#V以效新接改 
於|與《應책此私산 i 쌍: 
허士;챗與。其3 후奴述 
與 i 故片與;⑷ ^녀賊多 
>\i 보스浴 ii 上‘3느강군 ii 그쇼 石;요와 


1效- 1)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선지자께 묻기를，무함마드여! 우리들의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속삭여 보고 멀리 계시면 불러보자 라고 하 
자 "나는 그대-호 가까이 있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 
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로, 제1권. p .107). 

187-1) 의복이 인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보호하여 주듯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깃올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생활도 상 
부상조함읍 내포하고 있다, 

2) 이슬람초기 라마단 달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마단 기간이 끝날때까지 부부생활이 금지되었 
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윤 기만하거나 배신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읍 알고 있느니라”라는 계시가 내린 것으로 44 부카리"가 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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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고 35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 
이 하지 말것이며 사원에서 경건 
한 신앙 생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 
들이 자제함을 배울 수 있도록 계 
시 하였노라 


188. 너희 가운데 너회의 재산올 
무익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 1 ᅭ 또 
타인의 재산옴 탐내어 2 3 > 교만스럽 
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치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뇨 


189. 그들이 그대에게 초생달에 
관해 질문 할때그것은 인간과 
순례寒 • 위한 시간이라 2 > 말하여라 
너희가 뒤 편으로 집에 오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의로운 사람은 정 
문으로 오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190. 너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 
의 적들에게 도전하되 그러나 먼 


0 ⑶섰犯내延^ 起쑈레 


악신技必與與;& 대與방 
。최 J ; 겨태 

。확必여 ☆心항구么그법 
占하知 y 는 

*\3立나괘 <i 장; 

© 心# 최少切대。 

玉선신 SU cJl^i 以，이 i 나 Si 


3) 샤리프 리다에 따르면 하얀실이라 함은 아침 동녘을, 검온십이라 함은 어두운 저녁올 온유 
법으로 묘사된 것으로 붙이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합 
등 모든 일상생확이 허락되나 낮동안(아침 동녘부터 저녁해가 서산에 진 때까지》은 먹는 
것 f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을 금지하고 있다. 

188-1)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먹는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성생한외에도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단식의 긍극적 목적은 언급한 3가지륜 지키는 깃은 말할것도 없지만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옴 자제함으로써 단식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본절 “너희 
들 가운데 너희유의 재산옵 무익하게 삼키지 말것이며-”의 의도는 자기 재산윤 가지고 권 
력윤 매수하여 자기 재산을 더욱 중식하려는 것과 돈으로써 타인듭윤 타락시키는 행위륜 
금지하고 있다, 

2) 남의 재산과 단체 및 국가의 공익재산의 부정축재 금지 

1粉- 1) 선지자의 일부 추종자돝이 선지자께 질문하길，실처럼 가늘었다가 점점커져 온달이 되고 
다시 중어드는 저 초생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합이 없는 태양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프씨르 알라지 132/5). 

2) 단식과 성지순례 그리고 축제(이둘 피트르와 이둘아드하》및 이슬람세의 지탕시기 둥 신앙 
생활과 일상생활의 시간옴 초생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아람인-글은 옛풍습과 미신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이나 순례직후에 사람탕이 자기진을 들어 
名■때 뒷문으로 들어오도폭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계시를 내림으로써 미신올 타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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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 
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n 


191.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 
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올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올 추방하 
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 
라 1》 그들이 하람사원에서 너희들 
올 살해하지 않는한 그들을 살해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左 4 三 < 1 ^ 유 54 계드 
必향效々’一도松與 
광今“ 冬내 J 사!以'片!三어타 

192.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 
다면 D 하나님은 그들올 관용과 은 
총으로 충만케 하시니라 

© dij| 0^ 

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 
에게 대항하라” 이는 하나님을 위 
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을 단 
념한다면 2 > 우매한 자돌올 제외하 
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방 J( 

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 
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노라 그 
러나 너회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 했던 것처럼 그들올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깨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 1 > 

구화:째며! pg; 必대 

©— 1 戶別히 W!; 端 0; 

190-1) 이슬람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나 적이 선제 공격名- 했名' 경우는 자채방 
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의 여성, 어린이, 노인，허약자 그리고 나무나 곡식둥에는 피 
해륜 주지 말라고 하였다. 

191-1》헤즈라 6년 ••후데이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당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서 영향력옴 가진 무슬림 공동사회가 조성되자 많은 불신자 및 이교도들이 맥 
카로부터 추방올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무슬림들읍 학살하고 우무라 및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둥 무슬림들과의 휴전조약윤 깨뜨리고 그곳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심 
하여지자 이 계시가•내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2-1) 불신올 버리고 회개하여 민읍을 갖게 될 때 

193-1) 지상에서 불신자가 없이져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윤 지배 한 때까지 

2) 불신名，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읍 가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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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사 
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 
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 
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 
시니라 

196.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 
순례콜 행하라 1 > 할 수 없을 경우 
는 네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요 2 ᄉ 그 제물이 제단에 오普때 
까지는 머리를 깍지 말것이며 너 
회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몰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씨 또는 가난한 자 
들에게 음식옴 주거나 혹은 제물 
로 바쳐 보상토록 하라 3 > 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소순례 
로부터 대순례까지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제돌윤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기 
간 중 삼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듬 
아와 일곱날을 단식하여 열홈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밖에 있 
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올 알라 

197.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 
되 1 ᄎ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成爲與致出典: a 必與 
©껴빠致政其 


우 ’I ⑷必 I 難;혀故 t ; 
밖쇼◎起衣 i 分與敬 t 괘收 
巧5多나5 公노축;代길 5 유在 少 冗^5 
향※ ※획발고"仏此冬必5 

|在 的^박與;혀山雜씼賊 
Up\ 라，被接;以到화 

© 、々< il (낮！호{心;입!유封) 


逆炎雜^移^松典我^ 값 


1公 4-1) “하람”이란 ᅳ금지된” 또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다. 성지순례 달(둘맞지)은 성스러운 달로 
아람관습에 의하여 모든 진쟁행위가 금지되었다. 역시 헤즈라역 11원(둘 까으다)과 i 월(무 
하르람)도 성스러운 답로 전쟁행위 및 살생 행위가 금지되었다. 

헤즈라역 7월 “라잡•'월에도 전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 함지라도 적이 공격올 
했거나 휴전 및 평화조약올 위반하였을 경우 적이 공격한 만큼은 공직윤 한 수 있다. 

196- 1) 이슝람의 다섯가지 실천사항(이슬람의 5행 이라고도 함》중의 5번째 사항으로 능력이 있 

는자는 일생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의 집(바이투 알라)올 순례하게 되어있다. 소순례는 성 
지순려 K 하지)기간올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년중 아무때나 한 수 있는 소순례이지만, 
성지순려 1( 하지)는 성지순례 달(둘맞지) 첫 10일 玄-안에만 하도목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우무라 및 성지순례”(최영길 번역》참조바람. 

2) 몸이 아프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무라나 성지순례륜 완전히 마칠 수 없 
몸 경우에 소나 양各 감아 회생제를 지내면 된다. 

3) 3일간 단식옴 하거나 於명의 참쌍한 자들음 배불리 먹이거나 양 한 마리륜 잠으면 된다. 

197- 1) 성지순례기간은 샤팔(헤즈라 10원}, 둘까으다 (11 원)，둘빚자 (12 월》첫 1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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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올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서 이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 
읍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 
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 
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 2 ᅳ를 
두려워 하라 


198. 순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륜 구하는 것은 1》 죄가 아니니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때 
성비 2 >에서 하나님읍 염원하고 비 
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 
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고분을 염원하라 


199. 그런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 
寒 구하라 실로 하나님온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00. 순례의 의식율 행하면서 너 
회 선조들이 그랬듯이 더욱 염원 
하라 무리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 
의 축복을 주소서 1 > 라고만 구하 


여 在一향除斜抄생; 起域 
j 一賊쨘我!;我 T 技| 
© d 고5있與！5 


“그 여 j 夕冗상대나潮 
© G 多;玉사‘^?々 i 근;天요 

JA 加。허左各 ^ 今 

© ^起# 쑈1、31必， 

物 次그 r 썬 

。必| 내;낫起 u 컁넜 

d ‘此; 디幻나及味고성^ 


첫 순례예식은 샤원 초부터 시작되나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순례복(이호람》은 매카로 이르는 지정된 장소(마와 끼뜨)에서 입고, 

沒) 메카에 있는 하밖사원으로가 카으바 신전은 7차례 돈후(따와프》, 카으바 신전에 있는 
검은 돌(하자르 앙아쓰와드》에 입유 맞舍다. 

沒)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표 드리고 (2 장 125선》, 사과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왕복 싸이하 
고<2장 1改전가 

④ 둘빚자 7입난 대선교에 산석하여 설교륜 들으며. 

⑤ 8인째는 미나계곡윤 방문하여 그곳에 미무르면서 밤을 세운다. 9일째 계속해서 아라과 
토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자발 라흐만 : 자비의 산)에 名•라 아담과 하와의 재회륜 기념 
한 후 

( g ) 10일째는 ••이存아드하”로 미나 계곡에서 양이나 소를 잠아 회생재를 지내면서 사탄에 
7개의 조약돕윤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던진다, 물몬 이런 의식듬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따公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식을 마침으로써 대순례는 끌난 것이나 다몸없으나 2-3 입 
간 더 체朴하민 더 하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우무와 성지순려】(최영길 번역) 참조， 
2) 하나님 

198-1) 성지 순례기간 중에 장사 및 무억 등의 거래행위 

200-1) 내세에서 있유 행복보다는 현세에서 많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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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음 것이라 

必 4 女도。!;호 少 

201.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 
며 1 > 불지옥의 고충으로부터 구하 
여 주소서 

匕않此起旬:; ^ @ 과 J 
© 與 1 必고다 3 紅그 公넜 id 5 

202.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몫이 할당 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수냐 

203. 지정된 날 n 하나님을 염원 
하라 이틀전에 서등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났어도 
잘못이 2 >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 
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 
다는 것을 명심하라 

tl ==>’MS 
화고 난 一：;、 本公必 
답 Li 산 수 3드。3| 切수 i 

204.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표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 
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 
라 1 》 

之성고즛文)1玉생소하多 녀( I 우/往! 1士; 
©가\넣1 J 以义今#公 £•() 내)1 

205. 그가 그대로부터 둥을 돌리 
는 것은 농작물과 가속에 피해같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하나 하나님 
온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 
시니라 

고 i 美 S 起소요고 1。 호5니 
© Silj ^ 

201-1) 현새와 내세의 행복올 동시에 기원하는 자가 지혜있는 신앙인이라 寒이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1권. ixll 6). 

203-1) 회생제 지내는 날(야우무 안나흐르》이후 311( 아이양 앗타스리-끄)간 사탄에 조약玄•名' 던 
지는 그 기간 

2) 미나에서 완전 이블읍 보낸 후 서들러 떠나거나 3인째 조약 S •올 던질때까지 남아 있는 깃. 

204 1) *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끄”가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슴람올 믿는척 이슬람올 좋아한다고 
맹세하었다. 그러나 그의 마各은 거짓으로 가득찾으니 위선자 < 무나-피크) 임에는 各린없 
었다. 업마후 선지자로부터 나와 한 무슬림 형제의 농작끝과 당나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 
먼서 그 농작물에 불을 지로고 그 당나귀들을 죽어버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륜 내 
린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파크르 압라지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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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렀거 
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 
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거할 
것이라 

207. 자기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 
읍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 
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 

208.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이슬 
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 u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 
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 
이라 

209. 너희에게 말씀이 있었는데 
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 
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1 > 

210.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 
림자를 타고 천사 -5 •과 함께 너희 
들에게 강림함읍 기다리며 그 문 
제가 해결되기률 바라고 있느뇨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라 1 > 

21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 
명한 예중 fr 그들에게 주었더뇨 u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올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엄할 것이라 

212.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올 유 


셌典섯 I 년技他1身 S 3 않此 
© 씨째!多各여 

9 法 ^ SjIIj 

서삐"必 , 야 

© 흔니융、뇨 J 笑 f 

0 :以세戶 M 與的 

技 I 체■뺐 

蟲 해，起내此 

양께화빼^^ 

紀次서과 必 I 

생成려있☆，◎沒必견 


208- 1) 이슬람에 귀의한 후 모든 이슴람 범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209- 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이 있普 것이라는 경고 

210- 1) 믿玄-이 없는 불신자-용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한다. “만인 하나님이 천 

사동올 동반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윤 믿겠노라" 또는 44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올 부정 
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한다. 

211- 1) 모세에게 계시된 복음과 기적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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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하니 그들은 믿음이 진실한 신 
앙인들옵 조롱하도다 그러나 심판 
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온 그분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 
니 라 1 > 

213.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 
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율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 
곳에 보내셨도다 1 ᅮ 또한 그들과 함 
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 
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리하매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예증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 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중오는 그렇 
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것에 대하 
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 
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 
온 길을 가고자 하는 자롭 인도하 
심이라 

214.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 
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없이 너희 
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둘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봉이 있었으니 선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 
느냐고 묻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 
리는 가까이 있노라 

215.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1 〉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할 


6公技少렵 j 必端成쓩從#I幻 
© 속과起“ 


여^此1피 

在와，스知 f 디3잇/仏파; 石뇨系^ 

ᅵ고그1巧내效 느^ 

匕必於/必收必，노회나 
ii 시功效 S 强成쳇쌌起 
나 V 최 1 士々':되，'다 


6起效방 5 쨋11其쇼 此쑈디 
，少切分 

必故以 


在 公혔低貧^此최起 


212- 1) 비목 현세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내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위에 있다 

는 말씀 

213- 1) 믿公이 진실한 신앙인듭에게는 천국의 斗유各 전하는 진달자로씨. 불신자들에게는 고公스 

리운 지옥이 있음올 김고하기 위해 예언자§公 보내셨다. 

215-1) (1) 무엇名， (2) 누구에게 (3) 어떻게 자선普 베公것인가? 라고 선지자의 추종자玄이 질玄-公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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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 
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올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 
라 그리하면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 
회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 
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 
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 
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 
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217.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올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람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읍 방 
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그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 큰 죄 
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 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 
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반자가 되고 믿음 
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의 일 
온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 
이라 1 ) 

218.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 
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 
하심이라 


남!세 C 그’; J 김느 상 5) 노 ^ ^■多多 


행 J 沙있以與沙必 J 跡炎氏상 
技銳與^ 成。※淡향次 


起齡쑈松^ 셔一나起延 

於향고必^ Jl 與;接태 
좌;公，꽤며•싸 
d 셌賊 과괴典炎效; 깁 

©6 화 


ti 冬述(以아 S 公◎향장 
© 욧分巡比사 於래홈:안1沙 


217-1) 선지자께서 “압둘라 이븐 자하쉬”름 분대로 하여 꾸라이쉬족의 대상올 관측하도록 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대상은 ••아므부 이븐 알하뜨라미”를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올 
살해하고 2명은 포로로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상품은 노획물로 가져갔다. 이때의 날짜는 
“라잡"달 첫째 날이었는데 그퓸온 이 날이 “주마다 아ᅳ키라"답 마지막 날로 생각했기 때 
문이었다. 그때 꾸라이쉬족이 말하길 M 무함마드는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달에 삼생올 
하고 전리품은 합법화 했도다”라고 하자(그들은 성스러운 단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 
에게 물음지니…)라고 계시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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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 
게 물을때 일러가로되 1 ᅭ 그 두 곳 
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유용한 것 
이 2 >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 
다 크다 이르되 또 그들이 무엇으 
로 자선을 베품어야 되느냐고 물 
을때 일러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일러라 그리 하여 하나님 은 너 회 에 
게 계명올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였노라 


220.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고 
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읍지니 
일러가로되 그들읍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둘과 함께 합 
때는 그•香은 너희들의 힘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윤 행하는 
척 하는자들 가운데 해악옴 의도 
하는 자各 알고 계시나니 1 ᅩ 하나님 
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 
읍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 
능과 지헤로 충만하심이라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 
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자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흑하는 매혹의 여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 
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 


•소冷'公多沒 녘떠^改 
.녀。돼 U 松여하分明 

0 述^^#少셌泳以 


수와淑^^起起免^ 改사 
내，々技 b 상與。與않巡4향 
© 以#淑쑈，챘⑶起/與^版 


。쐈始次泳—各成^¥與^ 
以具빠빼빼 M 多 
延>沒께 j 


219- 1) 메디나에 거주하던 “안사리”(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읍윤 요기어 이주하여 온 메카 주민풍 

올 도와주었던 메디나 주민舍)의 단체가 ••우마르 이븐 알카단"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만하 
길 숨과 도박이 우리의 이성올 잃게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유 흐리게 하였고 우 
리의 재산유 탕진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2) 판매에시 오는 급전적 소득으로 이슬람 윤법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술은 모든 악 
의 모체”라고 하디스에시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육체, 건강, 정신，재산 둥은 *§• 
온 공동사회의 윤리륜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샤피，아흐맏 학파는 
술 자체는 受•론 원로 자체가 발효되어서 알콜의 효능各 발효한 때 술로 간주하며, 아부 하 
니과 학파는 그것올 마셔서 취할 경우 숨로 간주하고 있다. 

220- 1) 고아를 著본다는 핑계로 영리#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니 이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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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으니라 이 
돌은 지옥으로 유혹하도다 1 > 그러 
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 
의 계시를 설명하나니 이환 기억 
하고 찬양하라 

® 心少爲;期어比,初起技%화 

222.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가로되 생리중에 
있는 여성과 얼리하고 생리가 끝 
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 
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 하 
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 
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a 起 1 ■닛뱐此成어手次次公 
端 

成상 1쇼며斗다노 
© 必넣分 

223.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 
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희가 원 
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 
하여 씨를 뿌리되 너회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위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 
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 
을 가진자둘에게 복음올 전하라 

_ 染■端妙私차다 
죠 次꽤，將^!效與1 
©起別 

224.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 
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치 말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1；避故5 心成엔1샀仏與效 

225.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 
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 하시지 아 
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 
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 
이라 

，切 i 湖接用 a ， 胸夕起故 i 

221-1) 하나님윤 믿고 따르는 형제둘간의 천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公 유일신으 
로 경배하는 무술림 형제들간의 긴혼이 이상적이나 무습림형제가 없옵 경우는 기독교나 
유대교 형제들과의 걸혼은 허락하되 하나님各 경배하지 아니한 무신튠자玄과는 길혼名" 금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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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 
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ᄇ 만 
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227. 만일 이玄-옴 하고자 맹세했 
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 
시니라 1 > 

228. 이혼한 여성은 삼개월올 기 
다리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태 
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올 막 
고자 함이라 만일 그둘이 하나님 
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寒아읍 의 
사구}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 
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 
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 

229.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 
은 허락되나 그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올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 
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與엑대々차知>, 成述必 
0 


© 요 i ，， 三* 0女由 I !，수》이5 


54 必홧被 대乂切여 

多必&敬技 써麥미 i 巡^ 次 
“託被與與노3 내抄犯호 
나선公시與;牧义賊1此녀) a 

든 f 多^ 

I 느브、 S 公 15 公夕乂나 t 갖 Ui ■노 

於 tSj 그 t 起，땅以이양 多ᄈ 
丄 ■료낮나?玉今 己낮 


226-1) 부부생함유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합 경우 

227 1) 만입 이혼한 마음으로 그런 맹세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륜 모름리가 없다는 뜻으로 남편 
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부인이 4개원읍 기다리며，만일 이 기간에 남편이 아 
내에게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복이되며 남편의 의도적 맹세는 무효가 되고 그에게는 보상 
이 있으나 그 기간에 부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옵 경우 그것은 이별과 이혼分 의미한다.(아 
부 하니과) 한편 4개월 동안 남편이 부부생한유 회피할 경우 법관에게 이 문제유 상정하 
여 재린합옵 하던지 아니면 이혼윤 조정하도욕 하면되나 만일 조정이 되지 않유 경우는 
이혼으로 간주된다(샤 피). 

228-1)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윤 일은 이흔하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올 했을 경우 여성은 이혼한 날자로부터 3개월이 님어야 
재혼이 허락된다. 그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있올 경우가 있기 때於이 
다. 

2)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함은 신체의 구조상 여성보다 강하고 玄•솔력과 지도력이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냉천하며 양식은 대부문 남성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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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올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 
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 
니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 
어서는 아니되며 하나님의 율법올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230. 만일 한 남편이 세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 
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 
녀와 걸혼 합 때까지는 그녀와 결 
혼 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 
이 재 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 
님의 윤법을 지킬 수 있는가산 생 
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 
륜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읍 
법이라 

231. 아내와 이혼읍 하고 법정기 
간음 채웠을 띠广 그녀돌에게 돌아 
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롬게하 
여 줄것이며 그녀들을 괴롬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읍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올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 
기 자신을 우통한 것이라 그리고 


cti ; 63노义々 보 ^化 1 
© _必식 ， tl 社以쑈피^ 


7^ 고 6숴느‘4、故씨흑與 
t 나多 f 다炎 棟대가系從5 
나、上 낯 (고 H 

© 9 ^o!> 


삐회文대 ■延 
切따 0허나최^，炎 

131^6玉^ 

여 X 냥트三었 A 三 i 5 그玉 S 색、3 

Oi 犯 I 生삯 一 느비 i 料 S 1 안 


229-1) 여성의 경제적 또는 어떤 이익名- 위해 이혼올 거컨하는 남편이 횡포와 폭행 및 비행으로 
여성윤 괴롭힘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그녀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경우 여성은 그 
녀가 받은 지참금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물질윤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 있 
다. 그러나 여성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권요성과 공평성윤 관함 법원에 제舍하여 그 법원 
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종류의 이혼옴 “쿨라으”이혼이라 한다. 

이슬람이전 암흑시대에는 한 남성이 이혼 후에도 부인이 기다리는 법정기간 만료 전에 자 
기 마음대로 천번 이상이라도 부인과 이혼했다가 또 재혼한 수 있었다. 어느납 이 남자는 
자기 부인에 게 와서 말하길, “나는 당신옴 가정에 들어오게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올 버 
리지는 않겠소”라고 하자 부인이，"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 
자가 말하길. “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겠소 w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 
인은 이 사실올 선지자께시 상정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이혼은 두 번이거늘…)이라는 계 
시를 내리게 되었다. 

231 1)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 또는 이혼윤 한 여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움 와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린 다各에야 재혼 
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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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 
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올 공 
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232. 아내와 이혼하고 법정기간 
을 채웠을 때 당사자의 상호 동의 
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 
이 전 남편들과 재혼하고자 한다 
면 이름 방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 
나님을 믿고 내세륜 믿는 신앙인 
들을 위한 교훈이며 그것은 또한 
너희둘을 위해 보다 고걸하고 청 
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 
은 너회둘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 
시니라 1 》 

233. 어미니들은 아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이년 동안 젖을 먹어 
야 되나니 11 이때 아버지는 그녀들 
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올 부담해 
야 되노라 그의 능력이 넘는 비용 
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읍 해 
서는 아니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 
녀로 인해 고생올 해서는 아니되 
나니 상속인에 게도 그와 마찬가지 
라 젖을 데고 싶올 경우는 상호 


생九와: 때 Vte 典己 


炎於先 411 찌:^ 
It 多^호스노 

^ f 님 보^보 ^ 과;多디 i 우 g 
낫:乳깃도하; ^ 

고과 技^;々다;;잎=0 

冬하缺^몇소此抄 I 與삯起>起 
效첫때년죄後分디있必폐 

혀爲?^. 따炎 J 松松切伊 


232-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M 무으깔 이븐 르”는 그의 여동생을 한 무슬림 청년에게 걸혼 
시컸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그 칭년은 부인과 변거하였다. 기다리는 법정기간이 지났 
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남자는 재결합을 원했다. 이때 4 •무으깔” 
이 그 남자에게 말하길. M 나쁜 사람아! 내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자네에게 여동생을 
검혼시켰는데 자네는 변거름 했단 말인가!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자네에게 여동생올 풍 
려보내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녀블 필요로 하고 그녀도 
역시 남편을 필요로 함음 아시고 계셨으므로，(아내와 이혼읍 하고 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 
에라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과 재혼하고자 한다 
면 이름 방해해서는 아니되나니…》라고 계시륜 내리자 이 말씀올 들은 u 무으깔”은 “주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 재혼윤 시켰다(사프와트 타과_ 
씨르. 제1권. P.1S4). 


233-1) 2년동안 자녀를 양육 할 이머니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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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寒 얻을 것이니 이는 당사자 
에게 죄악이 아니라 너희가 유모 
에게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라 


234.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때 
그 과부는 사개월 십일을 기다려 
야 하노라” 만약 법정기간에 이르 
렀을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나니 하나 
님은 너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니라 


235. 과부 여성과 약혼올 하거나 
마음에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 
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 
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기간 
동안에 비밀이 약혼올 해서는 안 
되며 그 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 
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 
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236. 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 
성에게 지참금을 걸정하기 진에는 
이혼올 하여도 죄악이 아니나 그 
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옴 하라 부 
유한 자는 부유한대로 가난한 자 


C 私 淑^^^ 

©⑶;後 


i 닝짜公쟁디;5私以技잇얹토’<1 
與^松能期^呼!終！到해 
© 以다此도 W 化石섬고起@ 聲 i 


與뇨數棟藏妙技必松必?；대% 
재교 ■뻥체 
U ᄂ;^요 I 해^1와^典^^ 
©#쇼뜨일혀!沒"ᄍ 


©꾀“法:삐，^꽤多 


234-1) 이혼公 한 여성은 3개원의 범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 (2 장 228절), 남편이 사망하여 玄-로된 
과부는 4단 10임의 법정기간윤 기다려야 한다. 과부가 이혼한 여성보다 10일올 더 많이 기 
다리는 이유는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여부름 알아야 하고 

등째, 남편이 사망함으로씨 오는 부인의 슬音과 남편올 존경하는 마名•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法■이며, 

셋째，남편이 남긴 유언이나 재산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혼올 한 여성보다는 시일이 더 
핀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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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 
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 
에 대한 의무라 u 

237. 만일 너희가 그녀들과 동침 
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올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 
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 그러 
나 여성이나 보호자가 * 2 > 용서한다 
면 제외라 또한 그 용서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늘 양자 사이 
에 서로가 관대 할 것올 잊지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238. 예배를 잘 지키고 중간 예 
배를 " 지킬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 2 ᅩ 

239.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새에서 또는 승마한 자 
세로 예배 S 드리되 안전한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대로 하나님을 찬 
양하라 이는 너회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240. 너희昏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 
올 하고 1 > 일년간 아내는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 21 만일 그 


，사多述分따^必占分;鄕; 
广체與 따여떻巧 
心與냔 ⑧1 값다必년 
© 다 (父^!^ 


0 必낮 

(分出 成 K 최， S 效例以않생 
0 회쑈起 Ki ; 切^ 


以成ᄎ必媒0功 하浴松起在交 


236- 1) - 안사-리” •公신의 한 남자가 ** 하니과” 자손가운데 한 여성과 아직 지참금도 지公하지 않고 

건흔한 후 그녀와 玄-침하기전 이혼 하였다- 이에(여성과 동침하기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 
名- 걸정하기 전에는 이혼各 하여도 죄악이 아니거늘…)라고 말쑨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202ᄍ). 

237- 1) 동침 하기전의 이혼이므로 약속된 지참금(마흐르》의 _1 i 반옵 지불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다 • 
2) 동침하기 전의 여성과 그 여성의 보호자 

238 1) 아스르 예배 

2) 사람이 가장 게公리 하기 쉬운 에배시간이 ••아스르” 시간이며 또한 이 ᅳ아스르" 예배시간 
에는 천사技이 나배를 지켜보는 시간이므로 예배에 게名•리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240 1) 임종하기 전에 유언옴 하고 

2) 초기 이슬람에시는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가정에서 1년公 기다렸으나 후에 4개위 10일로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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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또는 스 
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 
는 일을 한다 해도 죄악이 아니거 
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知接。“與 j 與 匕 tL 必녀公 g 

241.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 
에 따라 부양금옥 주어야 하거늘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돌의 의무라 

© 쇼^必段년賊^ 

242. 이와같이 하나님은 너회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회는 
이해할 것이라 

© 6 多—之“=文3 1 다 ’U 分 之?과냈 

243. 수천이나 되면서 죽음이 두 
려워 그들의 집윤 떠난 이들을 보 
지 아니했느뇨 하나님께서 그香에 
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다시 소생 
케 하리라”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 
은 인류에 은혜몰 주시나 많은 백 
성이 감사함 줌 모르더라 

;匕수고:)요!各;《싶、九巧 
多。내接고缺쇼디히쑈과約技 

244.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 1 > 
하나님은 모든 것율 들으시고 모 
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 해#一 L^U 與起 

245. 하나님을 위해 대부 1 f 하여 
준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 
리라 하나님은 궁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니 너희는 그분에 
게로 귀의 하니라 

남대承々匕獻 

246.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 
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 

s 디士〔노：☆그技너’ 

243'1)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하라 호소했을 때 그들은 죽 -3 •이 두려위 도주하 
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 일 동안 그들의 생명올 앗아갔다가 다시 그들의 애언자 M 자즈 
낄”을 보내어 그-유을 소생케 한후 100 년存 평화롬게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이브 
누 카씨로”는 혹사빙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물이하고 있다. 즉 살고 죽는 깃은 하나님 
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된다(사프와 a 타파씨르. 제 1 권, p . i 42). 

244-1) 하나님의 적인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 

245-1) 하나님 사업윤 위해 바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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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느뇨 그때 그들은 예언자에게 15 
우리에게 한분의 통치자를 보내 
주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길에 
서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 
더라 예언자 가로되 성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너회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했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 
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 
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명 
령 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그돌 가 
운데 소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게시노라 

247. 그돌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 
윤옵 왕으로 보냈노라 그돌이 말 
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원한데 그 
가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 
敎 왕치한단 말이요 그에게는 재 
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 1 > 이 
르되 너회寒 위해 하나님께서 그 
륜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만한 
지혜와 신채宣- 주셨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올 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라 

248.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 
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예증으 
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 u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3남:스 

以免遊 i 방 i 必삼於救部& 
©⑯始와此此: 


一뇨次與대외心^射與 
ᅭ此은01 U 여於그잰必。 


必고 i 油 存 c 놘成技 
6 i > 此。別疏切冷接版 2 <延 


246- 1) 모새와 아론■의 뒤돌 이온 여호수아는 요르단유 건너 판레스타인에 정착하었다. 그는 그곳 

에서 沒년유 봉치하있고，그 뒤 320년 동안은 에디안족과 아밀리크족과 팔레스타인 부족 
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고난과 수난名，당하었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공玄-사회의 
혼란과 送•열과 부패는 계속되어 그의 백성들은 아론의 현통인 사부엘 예언자로 하여금 한 
통치자륜 임명하여 줄 것올 요구했다. 

247- 1) 그돌의 예어자 

2*18-1) “타-부뜨”: 하나님의 증언과 십게명이 새겨진 석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성容이 y •어있/ 
는 순금무늬가 새겨진 5 ftx 3 ftx 3 ft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상자(충애굽기 XXV. 10 22), ^ 
것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성문의 재산으로써 초기 사뮤엘 -含치기간중에 직에게 잃었다가 
그것음 다시 찾아 어느 시골에 20년올 간직한 후 왕권이 확립되면서 다시 그깃을 수도로 
옮김으로써 단견과 전능의 한 예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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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 
문이 남긴 천사등이 운반한 성물 
이 예중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 
한 믿옵옵 갖게 될 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249.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 
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 너 
희 if :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 
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 
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 
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 
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강을 건널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 
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 
항할 힘이 없다 라고 하더라 그러 
나 하나님올 만나리라 확신한 그 
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때 소수 
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 
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250.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 
에 대항하여 진격 했을 때 그舍은 
기도하였나니 n 주여 저희§에게 
인내署 주시고 거점올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하 
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니 

251. 하나님의 의지로 그玄을 패 
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읍 살해했 


© S 分笑多心!향과과 6] 系훔功公우 


ᄃ과想多피淑해낙犯고고抑 
分燃雜觸〉^松以吹公移 
.(班獄빼次■典^^^ 
노요접 P 걺■域雜 C! 향그산必 
:섭與 G 分一 i ⑶ f 소繫셨心 
© ⑯|시뇨뺐 ic 생錢 T% 후 


路^物與?以생병成;: 해 


心物仏乂此仏⑯화옳謀淨 


249- 1) 사울이 80,000밍의 군대公 이유고 요르단과 워:레스타인에 있는 샤리파 강윤 건느면서 그 

들의 신앙과 지도자잡 따르는 그들의 자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막의 일사로 갑 
중에 지친 군인玄에게 公용 마시지 말라 하였으나 76.000 명이 그 멍령올 어기고 요을 마심 
으로써 技신자가 되어 적이 되었으나 명령에 따라 물유 마시지 아니한 군인은 비목 4,000 
명에 徒과했으나 승리는 믿名-을 갖고 명령에 따른 소수에게로 考아갔다(사프와트 타파씨 
르. 제1권. p . M 4). 

250- 1) 다公 3가지技 하나님께 기원 하였다. 첫째는 인내하도록 하여주시고，둘째는 전쟁에서 거 

접公 확보하는 것과, 셋째는 불신자들올 제압하여 승리하도욕 하여 답라는 기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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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나님온 그에게 권능과 지 
혜 ■&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 
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튠 견제토록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 
라 그러나 하나님온 온 세상에 충 
만한 은혜태푸는 분이시라 

252.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 
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 

253.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1 ᅮ 계셨 
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용 옵렸 
나니 25 3 * *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 
수에게 예중”을 주어 그표 성령ᅨ 
으로 강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 
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를은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자 
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뜰 
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 & 


251-1) 다윗은 어떤 무기나 투구로 무장을 해본적도 없었고 양公 치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한 청 
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청년이었으므로 거인 골리앗 
冬 다윗음 비웃고 조통한 뿐이었다. 게다가 다윗의 큰 형까지도 양을 잘 잡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올 꾸짖고 나무릴:뿐… 그러나 다윗은 외영적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밖엔 보이 
지 아니했으나 그의 깊은 신앙은 유대인의 강직이었던 만레스타인 상대자로써 대적하는 
지혜를 준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平구와 무기寒 ■ 다윗에게 주었유 때 그는 그 부구와 무 
기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유 거절하고 강가에시 5개의 조약유윤 주어 목玄- 
의 기술인 香팔매진로 거인 골리앗음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끌리앗의 칼名' 떠앗아 그것으 
로 安리앗名- 살해하있다. 

253-1) 모세게에 어떤 중개자륜 동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읍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만씀하신 
적이 있었다. 

2) 신지자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로써 가브리엘 천사寒 봉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암씀名， 
계시받게 되었으며 

3) 여리가지 기적. 즉 죽은자를 살리고 나빙환자를 치료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앞유 보게 하였 

으며. 

A ) 성링이라 한冬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I 起夕향화氏必 S 초妙5 
接 ji < i 多도뇨핫 9 도고。온과육 
©(! 나此자法;> 


싶疏 i 많 I 후와1$如휀 I ^5 
©(述沙 

빠■(，迎 
⑷々起!;하찌七:雄必私 

5향‘조예 정수 t 々心;⑭ 
생難 U 物起炎%^ 必 

名 4與빠혀; 
















제 2 장 바까라 : 254〜256 


69 


淡 fe 


254.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 
회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 
품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거 
래도 우정도 중재도 효용이 없나 
니 이를 배반한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255.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 
든 것을 주관 하시도다 졸음도 잠 
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 1 > 천 
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 
분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합 수 있으랴 그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며 그舍은 그분에 대 
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 2 * > 
권자가 천지위에 펼쳐져 있어 그 
것을 보 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 
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 
엄 하시 노라 

256.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u 
진리는 암혹속으로부터 구별 되니 
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G 轉!；쑈故 썼雄必攻찾效次出 
©쇄必 

낫與 GW 년述妙齡妙 i 爲 
‘於必。技 U 政技쇼始心잃있 

©외抄1 


r；A 래一쇼犯용、최와 


5) 하나님이 구름속에서 모세에게 말씀各 하시니 모세는 황야에서 40년동안 그의 백성읍 인 
도하였고. 다윗에게는 돌팔매로씨 대적公 무찌르는 은혜# 주었다. 또한 마리아의 아푠 예 
수에게는 죽은자를 살게하고. 장님이 눈윤 뜨게하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는 둥 많온 기 
적名- 낳는 지해를 주었으며. 선지자 무하마드에게는 최후의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만合이 
완성된 최후의 복음서 꾸란名- 주어 인유公 구원하는 둥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쑈에게 
서로 다른 형대의 은혜륜 태물었다. 

255- 1) 하나님은 잠올자지 아니하며 눈한빈 깝박안 민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 

2) 에언자들은 통하여 가르치준 것 외에는 아무깃도 모르며， 

256- 1) 한 안사리 가족 가운데 두 아풍옵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이전이다. 이들 두 사람은 장사름 하기 위해 옵리브 기 
용읍 가지고 메디나로 왔는데 이때 두 아돕의 아버지께서 두 아푿에게 말하진 4 •너희가 이 
슴람에 귀의 할 때까지 너희具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라고 계시가 있었다.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요된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원리다. 그 이 
유는 첫째 종교란 자기 신앙과 의지에서 반생되는 것으로 강제에 의한 유인은 아무런 의 
미가 없으며，둘째 진리와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선변되며.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 
가 영속하므로 하나님冬 항상 인간유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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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올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 
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57.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 
이사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노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둘의 보호자는 사탄들이니 이들 
은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둘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주하노라 

258.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올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 
은 생명올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 
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 
라함 가로되 그분은 동에서 태양 
읍 뜨게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 
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 
하지 아니 하시니라” 

259.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 
을 비유들어 말하길 1 > 어떻게 하나 
님께서 이 마을올 소생시킬 것인 
가 21 라고 물으니 백년전 하나님께 
서 그를 죽게하여 그를 다시 소생 


쑈分改此與 f 浴》 


© 士心고그©쾌보는公최 Ji 


iii 내 태향^그찬고^^ 
所染※; 與一 a 切보辨物抄 
一。々노成피我^.및에 

쑈나公%^三^ 

©생的쟁야別 


뇨 d 향'우;;도 
技포그 4 J\s 


258- 1) 가나안의 자손 니모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논쟁 하였다. 그 당시 국 

가가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창조주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창조성올 부인하려 
한으로써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名 ■ 부정하려는 불신자 - n ■이 있음올 예시하고 
있다. 

259- 1) 벽寒이 넘어지고 지붕들이 무너져 황폐된 예루살렘의 한 촌락유 당나귀를 타고 지나던 아 

지-르의 질문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 에언자였던 에스겔의 말라비린 뼈의 환상의 얘기거나 
(에스겔 xxxvii , 1-10), 기원전 5세기의 히브리의 지도자였던 느혜미아가 황폐된 예루살렘 
을 방문하여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얘기거나<느레미아， i . 12-20),. 유대인의 바범은 유 
수이후 페르시아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제이르 또는 에스라에 관한 얘기라고도 전하여 
지고 있다. 

2)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생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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滅^ 


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뇨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낮쯤 체류하였습 
니다 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 
르시길 31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 
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 
으며 너의 당나귀몰 보아라 이렇 
둣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 
를 위한 예중으로 하였노라 뼈들 
율 보라 어떻게 그 뼈들올 맞추어 
그 위에 살올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 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 
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십 
니다 라고 하더라 


at 與 l 必 起:제 
캥뇨此셋 &라상今必도、此 
뼈;。劉，느교敬 
선 (I 效賊 C 화於^ I 公의 북 


260.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길 
주여 죽은 자普 어떻게 소생시키 
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 
하겠단 말이뇨 아님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륜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위에 두고 
서 그들을 다시 불러보라 그 새들 
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 
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 
음을 알게 되리라" 


iSTJ 남 고성과그 

S 以松微故私多 
6않於《少뇨與쎈於义，版 
^ 빼; 티책犯與政客 



261. 하나님올 위해 지ᅵ물을 바치 
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낱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 
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개 
의 낱알로 풍성하게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배의 보상을 주나니 하나님은 


於與⑶必40兵%리系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260-1) 다른 학자는 이렇게 폴이하고 있다. : 새들을 죽여 여러 갈래로 자른 다名' 머리만 손에 쥐 
고 있으면서 다른 날개며 발，살등 다른 부분은 뒤섞어 각각 다론 산꼭대기에 갔다 두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였듯이 그것통올 부르면 날개는 날아와 날개가 되고, 피는 피가되고, 살은 
살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깃을 백성탕이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 
는 권능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에시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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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2.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옴 바 
치되 그 재산을 뒤따르지 아니하 
며 모욕올 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 
의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 
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63. 경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읍에 괴로움올 주는 회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 
며 관대하시니라 

264. 믿음옴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회사寒 상기시키거나 모욕 
하여 이寒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 
사接 하는 것과 갈으며 이는 하나 
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 
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중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 
은 것과 다를바 없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니라 

265.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 
해 재산읍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 기름진 과수원과 갈아 
많은 비가 내려 곱절의 수확올 가 
져오도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 


소은公요 

© 드送목고 5 江 

© 고갚一^쑈! S 

減，잰 V 炎故，5版 V 被凝 

띠농4在상多닙多그 ^兵次狂그！^致깅갑 
技沙ᄄ浴 S 起^^ 建炎^ 
©一•與아次5 


必々技;簡썼射6 

ᄆ!及落교꽤切랗 i 
쑈 射; 잃 j 紀등냇녹떼했 


261-1) 이것은 타북전쟁시 “우스만 이븐 아판”과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에 관하여 계시된 말 
씀이다. 그곳에서 우스만은 1,000 마리의 낙타와 1,000 디나르의 돈을 선지자 양손에 玄-아 
드렸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거기에 입올 맞추시고 말씀하시길, M 우스만이 행한 것은 오늘 
이후 우스만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또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선 
지자에게 4,000 디르함올 가지고 와서 말하길，“선지자여, 저에게 8,000디르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저의 가족올 위해서 4,000 디르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4,000 디 
르함은 저의 주님을 위해서 빌러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는 그에게 말하긴，“네 
가 가진것과 네가 믿려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윤지어다"라고 말씀하시 
자(하나님의 길읍 위해 재물올 회사한자는 한알의 밀알과 같으니…)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저 U 권 P .154). 

265-1) 자선올 베플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윤 굳게 믿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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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벼운 습기로 흡족시켜 주시 
니 하나님은 너회들이 보지 못하 
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266. 너회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 
도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 
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 
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 
한 폭풍우속에 휩싸여 유황불의 
밥이 된 희망자가 있겠느뇨 그처 
럼 하나님은 너회들에게 징후표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 
시니라" 

267. 믿는자들이여 너회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ᄆ 그리고 하나 
님이 너희륜 위해 땅으로부터 거 
두워 준 것 가운데 좋은 것들로 
회사륜 합 것이며 너회가 눈옴 감 
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 
들로 회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님은 풍요하시고 모든 찬미普 홀 
로 받으심을 알라 

268. 사탄은 빈곤으로써 너희를 
위협하여 악올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해寒 • 
약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9.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자 
에게 그리고 지혜를 반읍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헤가 
넘쳐 흐르도다 그러나 이성을 가 
진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 
지 못하도다 


© 起 


빼，於^^ 

님3 짯少版낸接 5 i ■起 I 
承나棟故？향起述必여 
(突다4좌 i 以렷고存3心슛 모과 
© 6) 與逆紀3起 9 i 저 


包.。與觸逆31빤: 
© 谷以必장抄감必 


技 |八빼;^逆心뻐 
©와서此。 5 U 么切육，/知: 

여지 u 起 c 당혜，워成 
© 冬起好！起차取淑 


266- 1》제2장 216, m 2任5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되는 자선으로 자선은 입생윤 -冬하여 해야 할 

의무임옵 제시하고 있다. 

267- 1) 허락된 좋은 양식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 3가지 의미身 내포하고 있다. 

첫째 孝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자선윤 베를고, 들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셋 
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산된 깃 등으로 자선玄- 베품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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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과 너희가 걸심한 신앙심 
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우매한 
자 도움을 받음 길이 없도다 


271. 너회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 
도 좋으냐"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 
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나으니라 
이는 너희의 죄표 속죄하여 주나 
니 하나님온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음 알고 계시니라 


272.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 11 너 
회가 베푼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옴 기쁘게 하 
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회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 
회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273. 자선은 필요한 자§을 위해 
서 있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 행에 제한을 받아 일을 찾아 지 
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위 
해서 있거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 
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희돌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집요한 구걸을 하지 않노 


사그 班注低; 

떠 ^) X 4 나여여 
• 雜文시々;;炎七 

화^；)必고성/必。 

心와다사얏쓰노 [多兵比 j 

玉요?答，)， t ; 녹 iiliS 노상 책4、장 I 

必⑭逆奴名. 


如必— a 比서쑈 ^ 足^ 
느예 샜다 i 쇼5나銳^逆? 
^여。☆화 

쇼! 장노 나起스다번어乂유必 



271 1) 오든 손으로 자선을 베풀되 왼손이 모로도목 하라 랬둣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품에 게 그리 

고 민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윤 베무는 것이 더 나으나 베푼 자선옵 공개하여도 된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자선음 공개함으로써 다公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베물 수 있는 •玄-기 
유 입깨워 중 경우이다. 

272 1) “싸이드 이는 주베이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무습린유은 ••아홉무 딤마”(기독교인 및 유대인玄》에게 자선(사다까)各 베불었다. 그린데 
무습립금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지자께시(너희著의 종교륜 가진 형제玄- 외 
에는 자선公 베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무함마드여 그둘올 인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 
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니라…. 라고 계시가 내려짐으로써 이 
슴람 考•교외의 타종교인에게도 자선《사다까》이 허락되고 있다《2장 조6절 해설참조). 

273-1) 궁핍한 이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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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자선도 하 
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라와 

274.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 
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 
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 
도 숨품도 없노라 

275.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 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올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 
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자 그들은 
불 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1 > 


276.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 
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선의 행 
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 
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 
으시기 때문이니라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多，々 SlS (^^31 

O 與;계;。;그斗 U 與切있 j 

쌨政鄭 j 於념义々細 I 起 £» 생我 

나 貞少고교⑶ 々섶比※ 
© 心환敗고，다1七쇼炎技 


0^ 技 以 k 다; u 갖以I 占々 





2) 소위 분별없는 자선은 오히려 악公 초래한으로써 비난올 받는다<2장 262실 참조). 진실한 
자선이란 민요한 사람에게 베營어져야 한다고 본절은 묘사하고 있다. 

핀요로 하는 사람안이란 성전으로 전쟁에 나가 가정올 돌보지 못하는 사람，지식이나 기 
玄-올 가르치며 진단하는 사람, 진실한 민은과 신앙을 가진 사람둥이 다른 부류의 사람푿보 
다 필요하지만 그石•의 김손과 진실과 신앙 때문에 이집 저김 문전구걸윤 하지 않는다, 도 
움이 가장 핀요로 하는 이分에게 자선이 베背어진 때 진실한 자선임음 묘사하고 있다. 

275-1) 리바는 중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붙이된다. 
대含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H 리바”란 公법적인 
거래 행위이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 
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윤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사로 잡히게 김으 
로써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질시를 문란케 하기 때문이다.(믿는자存이여, 2배 3배의 
이자안 탐내지 망며, 하나님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로 번성하리라 : 3장 130접) 
이 게시는 이습람이 오기 이전에는 아랍인名-의 관례에 따라 복식 이자로 행하여 지고 있 
名- 때 계시된 것으로 사려된다. 












제 2 장 바까라 : 278 〜282 


76 


減 fe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 
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품도 
없노라 

놨分서5與;짐섰 f / 與犯 
必 必향敗於 

278. 믿는자돌이여 하나님올 공 
경하라 만일 너희둘이 믿음이 있 
다면 추구하는 이자용 포기하라 

노④ᄂ 逆石;:友、 

279.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 
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머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올 저지 
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 15 

V 爲與피，쟁 
고산多나;以技”느^ 

© 

280. 채무자가 어 려운 환징에 있 
다면 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중 것이머 더욱 좋은 것 
은 너회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 寒 
자선으로 베를어 주는 것이라 

分와 6 ^ 故 
©6 與뱐쑈솨與^ 

281.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 하라 모든 인간은 자 
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 
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 
받지 않유 깃이라 

u 좌상接양必以맸冬 Ji 地 

282. 믿는자들이여 일정기간 채 
무환 게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 
하되 1 >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나必여^향友이敗^分銳 

279-1) ，•아무 이븐 싸끼프”는 “무기라"에게 이자各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있었다.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싸끼프”가 원금과 이자異 받으려 하자 : (믿舍을 가진 자유이여 
하나님유 공경하라，만일 너회들이 믿음이 있다민 추구하는 이자륜 포기한 지어다. 만인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너희가 회개한다 
면 자본금윤 가질 것이니 부정올 저지르지 맘 것이며, 부정읍 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 
고 계시가 내렸다. 이때 u 싸끼프"는 :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께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H 
라고 만하고서 단 원금만을 밤았다(알바흐르 압무히뜨 3 J 7/2). 

282-1) 이 섰은 다음 2 가지로 요약된다. 후잡거래 및 선公과 후상품인도에 관한 조항과 현금지산 
및 현장인도시의 거 래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만하는 후불거 래 및 선불과 후상품 
인도란 예유 玄어. 상품은 즉시 인도하고 지항은 일정한 시기，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 
망하니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今•하고 상公인도는 인정한 시기. 인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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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 
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 
서는 안되며 25 또한 채무& 진 사 
탐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할 것이 
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 
도록 할 것이며 두려움읍 소홀리 
하지 말라 그 당사자가 능력이 부 
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 쓸 능력 
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 
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중인올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륜 선택하여 중인으로 세우라 * 2 3 > 
한 중인이 잘못 한다면 다른 중인 
이 기억올 할 것이기 때문이라 중 
인으로 요청이 있음 때는 거절하 
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 
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 
려하지 말라 그것이야 말로 하나 
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 
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간의 의 
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 
가 아니나 상업적 거래인때는 중 
인이 있어야 하며 중인이나 서기 
에서도 손해寒 ■ 주지 말라 만일 손 
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사악 


起방典:째고 V 성;，■爲 W 
效 I 쌌 相사必성성油 雄必與 
양켠 

»多起야⑷淑以別藏:齡 
明與《빼여■난少 

씼 r ; 一 타 i 能炎 3 略他]，化 
次대、缺 G ■젖抄5안次 
있 必3 ᆻ松 

호며左々 백 않 i 舌 必 I ; S ‘6“冬5난 
© 公與^^技 ， j 상必1與:;상11多3 나 


이부어지는 거래륜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유계약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숨 
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중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玄간의 의심을 없 
애는데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 현금지불 현장인도의 
깅우는 서유계약의 중거는 민요치 아니하나 구두증인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 기목하는 서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탁읍 받은자로써 도덕적 책임윤 지고 양 당사자의 공 
정올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학하여야 하며，그 기술의 재능은 창조주가 주 
신 선탄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포맹인이나 거래 관계용 
압지 못하는 사람풍에게 서기들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으로써 2명의 남자가 없음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2명公 중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남성 
은 사及이나 사건윤 판번한 때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나 여성인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 
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잘못名- 저질렀올 때 업마는 그 애의 장못 
움 아비지로부터 벌名- 피하게하여 줌으로써 사랑올 베玄어 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감정이 예민한 여성일 김우는 그 환경 및 진문자의 질문올 받在- 때 
감성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여성을 중인으로 세울때는 한 여성이 감성에 치우치 
그못되게 진술했公 때 또 한 여성은 여성의 본성, 시기 및 질투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名- 부정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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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게시 
니라 

283. 너희가 여행중이거나 서기 
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 
면 족하니라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 
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 
금 하나님올 공경하도록 하라 그 
리고 중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은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 1 > 죄악 
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음 알고 계 
시니라 

284.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옴 밝히든 혹은 숨 
기던 하나님은 너희들윤 계산하시 
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 
읍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 
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 
로 모든 일에 진지전능하심이라 

285.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 
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자 그 
러하도다 D 그듬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읍 믿 
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벌 2 ᄂ하 
지 않도다 우리는 청취하고 복종 
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함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 
으시도다 u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以4그與^ 抄략쌌多※次乂 
淑沒대^냐하，與紀%4 
행썻행 빠^名與 I ，았冷 


없以必此 

占多?성^ 서文니다송)紀; U 匕괴 
© 고4 接 •技!次每义사與5後 I 


변뇨儀被 氏0期必，I 
취 웨꽤빠爲때 

© 〜 iCfel 多빠 


匕端起 홧故 技니與9 

珍 政해임仏엌 


283-1) 그것이 건전한 때 진체가 건전하며 그것이 병片 때 전체가 빙드나니 그것은 바로 마公이라. 

285-1) 하나님께서 가브리업 천사름 동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올 선지자 무합마드를 와중하고 
마찬가지로 믿는 신도香도 그렇게 믿고 확중하도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유名- 구별하여 믿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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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다]가를 받으니라 주여 망각을 했 
거나 잘못을 저질렀올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지희 선조 
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 
런 저희가 진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주소서 저회 
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 
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숭리 
케하여 주옵소서 * 2 > 


286-1)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인간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2) 파티하 장과 바까라 마지막 장 2效절名- 밤에 읽윤 때 그것은 그것으로 보호들 받는다고 이 
브누 마쓰우드가 전하고 있으며, 부카리는 과티하와 바까라 마지막 286 절은 다른 선지자 
들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베푼 2개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사프 
와트 타파-씨 르. 제1권. p ,167). 


士公:대多 •好!과定分:나£있 
생:^머、저起逆犯 己與切勞양 
w 쇼 I 功 ra 행화; 






















